



국어의 동사 ‘켜다’는 ‘당기다(引)’를 기본 의미로 하여, 그와 관련
된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는 동사이다. 중세국어에서 ‘-’ 또는 ‘혀
-’로 나타났던 이 동사는 본래의 기능이 약화된 채 강세접미사로도 
활발히 쓰였으며, 현대국어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 동사 ‘켜다’는 
음운론 및 형태론 방면에서 흥미로운 주제들과 관련되어 있다. 음운 
면에서는 음소 ‘ㆅ’의 존재 및 방언 분화형과 관련되어 있으며, 형태 
면 에서는 여러 파생어 및 강세동사 형성과 관련되어 있다. 접미사 
‘-켜/키-’가 결합된 일부 동사 중에는 사동(使動)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도 있어, 강세접미사가 사동접미사로 전이되는 흥미로운 현상도 
나타난다.
이 글은 동사 ‘켜다’ 및 강세접미사 ‘-켜/키-’와 관련된 어형을 중
세국어부터 현대국어에 이르기까지 모아 정리하고, 이를 정밀하게 분
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련된 여러 형태를 통틀어 가리킬 경우, 
편의상 동사는 ‘켜-’, 접미사는 ‘-혀-’ 형태를 대표로 표기하나, 역
사자료를 주로 다루는 단락에서는 ‘-’ 등으로도 표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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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존의 연구 및 이 글의 논의 방향
중세국어의 동사 ‘-’는 음운론 면에서 중세국어 ‘ㆅ’을 보여주는 
유일한 어휘형태소이다. 중세국어 ‘ㆅ’의 실체와 음가에 대해서는 학
자들마다 의견이 뚜렷하지 않다. 허웅(1985:369)에서는 [ç’]로 설명
하였으며, 이기문(1987:49～50)에서는 ‘ㆅ’을 ‘ㅎ’의 된소리로 보았다. 
두 의견 모두 이를 ‘ㅎ’과는 다른 음운으로 본 셈이다. 그러나 차재은
(2003)에서는 ‘ㆅ’을 ‘ㅎ’의 이음으로 간주하고, 그 음가는 된소리가 
아닌 [ç]로 추정하였다. 이 글에서는 ‘켜다’의 방언 분화형을 검토하
며, 중세국어 ‘ㆅ’ 문제를 간략히 살펴보겠다.
강세접미사 ‘--’는 원래 동사 ‘-’가 문법화를 겪어 생성된 것
이다. 때로 이 형태는 동사 ‘-’ 본래의 어휘적 의미와 상당히 가까
워 보이는 예가 있어서, 이를 동사로 처리할지, 접미사로 처리할지 분
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1) 예컨대 ‘드리-(吸)’의 경우, ‘吸’과 ‘引’
이 의미상 겹치는 바가 있어 ‘-’가 어휘적 의미를 지닌 동사인지, 
문법적 기능만 지닌 접미사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문법화를 겪은 
형태에서, 문법화 이전의 특성이 이따금 남아 있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나, 이 글에서는 과도기적 특성을 보이더라도 가능한 한 어
느 한 쪽으로 정리하는 방향을 택하였다. ‘-’가 결합된 복합어(합성
어 및 파생어)의 경우, 고유의 의미 ‘당기다(引)’가 뚜렷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동사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두 강세접미사로 처
리한다. 다만, 동사로도 해석 가능할 경우 이를 언급해 두기로 한다.
물론 이 글은 강세접미사 ‘--’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므로, 동사
로 쓰인 ‘-’도 함께 다룬다. 따라서 합성어를 형성한 ‘-’도 이 글
의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 글은 ‘켜다’의 통시적 변화를 두루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으
1) 한 걸음 더 나아가, 근래에는 강세접미사를 보조용언으로 파악하는 논의도 
있다(이병기, 2008). 이 글에서는 전통적인 견해를 따라서, 강세접미사 또
는 동사 둘 중 하나로만 파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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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현대국어의 동사 ‘켜-’ 및 그 관련 형태 역시 논의에 포함된다. 
현대국어의 복합어 안에서는 이들이 주로 ‘-켜-’ 또는 ‘-키-’ 형태
로 나타나나, 형태 분석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이들이 현대국어에서 
공시적으로 분석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Ⅲ. ‘켜다’의 음운론: 중세국어 음운 ‘ㆅ’의 현대 방
언분화형
현대국어 ‘켜다’는 중세국어에서 ‘-’ 또는 ‘혀-’로 나타난다. 일
반적으로 ‘혀-’는 각자병서 폐지(1465년) 후 나타난 표기로 알려져 
있으나, 그 이전 시기에도 이미 ‘혀-’로 표기되는 경우가 나타난다. 
‘ㆅ’은 17세기 초에 ‘’으로 표기되며 흔적을 남겼으나, 이내 곧 ‘ㅋ’
으로 합류하였다. 물론 ‘ㆅ’은 이미 후기중세국어 시기에도 기능 부담
량이 적었다. 동사 ‘-’와 그 결합형, 또는 ‘全’와 같은 일부 부사
에 쓰인 것이 전부였다. 사실상 ‘-’의 연구와 ‘ㆅ’의 연구는 그 대
상이 대부분 겹친다.
중세국어 ‘ㆅ’의 현대 방언분화형은 크게 ‘ㅋ’계, ‘ㅆ’계 ‘ㅎ’계로 나
뉜다. 현대 표준어로 채택된 것은 ‘ㅋ’계 형태인 ‘켜-’이나, 물이 물러
난다는 뜻으로는 ‘ㅆ’계 형태인 ‘써-’도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다.2) 
‘ㅋ’계 형태는 한반도 중부를 비롯하여 전역에 널리 퍼져 있는 형태이
다. ‘ㅆ’계 형태는 경기, 강원, 황해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나타나
며, ‘ㅎ’계 형태는 주로 서북(평안)방언에 나타난다.
아래에 여러 방언형을 정리하여 보인다. 남한 자료는 한국정신문화
연구원(1995)에서, 북한 자료는 김병제(1980)에서 찾아 정리하였다. 
2) 이는 남북 공통이다. 북한 조선말 대사전(2006년 증보판)의 ‘써다’ 항목
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써다1(써니, 써서) [동](자) ① (밀물이나 밀렸던 물이) 물러가다.  그들이 남
기고 간 발자국은 밀렸다 써는 물에 씻기였다. ② (고였던 물이) 새여서 줄어
지다.  큰 웅뎅이물이 점차 써니 바닥에는 잔고기들이 한데 뭉켜 우글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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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다’가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 실린 경우, ‘불을 켜다[點火]’에 해당
하는 것만을 보인다.3)
(ㄱ) ‘ㅋ’계 형태
   케- <경기> 옹진, 양평, 화성, 용인, 여주, 평택, 광주, 남양주
        <강원> 화천, 홍천, 평창, 명주, 정선, 삼척, 인제, 고성, 영월, 
양구, 춘성, 횡성, 원성 <북한 강원> 김화, 창도, 통
천, 고성
        <충북> 음성, 괴산
        <충남> 아산, 천원, 예산, 부여
        <경남> 울주, 의령, 진양, 의창, 김해, 양산, 고성, 거제, 하동, 
남해
        <함북> 웅기, 라진, 새별, 온성, 청진, 어랑, 경성, 명간, 명천, 
길주
        <함남> 정평, 함주, 오로, <량강> 풍서 <자강> 랑림 <북한 
강원> 고산
        <평북> 운전, 정주, 선천, 태천 <자강> 강계
        <평남> 온천, 룡강, 문덕
        <황해> 곡산, 금천, 린산, 봉산, 서흥, 신계, 신평, 평산, 황주, 
연탄, 은파
   케우- <경남> 창녕
   켜- <경기> 연천, 파주, 포천, 강화, 고양, 양주, 남양주, 가평, 양
평, 화성, 평택, 안성, 김포
        <강원> 양구, 춘성, 원성
        <충북> 중원, 제원, 괴산
        <전남> 화순
        <경북> 봉화
   키- <경기> 김포, 시흥, 화성, 이천
        <강원> 철원, 인제, 고성, 양양, 영월, 횡성 <북한 강원> 판교
        <충북> 음성, 진천, 단양,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충남> 서산, 당진, 공주, 연기, 보령, 부여, 대덕, 논산, 청양, 
서천
        <전북> 익산, 무주, 순창, 옥구, 진안, 부안, 정읍, 순창, 남원, 
임실, 고창
3) ‘기지개를 켜다’, ‘실을 켜다’ 등도 있으나, 이들 항목은 특정 방언집에만 
국한되어 있어 전국 단위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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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보성
        <경북> 영풍, 울진, 금릉, 선산, 군위, 성주, 칠곡, 달성, 영덕, 
문경, 의성, 영천, 고령
        <경남> 함양
        <함북> 은덕, 새별
        <함남> 북청, 덕성
        <황해> 벽성
    키우- <경남> 창녕, 밀양, 함안
    키-/켜-4) <경기> 용인, 여주
(ㄴ) ‘ㅆ’계 형태
    싸- <제주> 남제주, 북제주
    써- <전북> 순창, 고창
        <전남> 담양, 광산, 진도, 고흥
        <함북> 회령, 어랑, 온성
        <함남> 신흥, 단천, 흥원, 정평, 함주, 오로 <북한 강원> 법동
        <황해> 벽성
        <북한 강원> 통천, 고성
    쎄-5) <평북> 녕변, 박천, 구장, 향산, 운전, 구성, 삭주, 동림, 철
산, 곽산, 태천
        <평남> 룡강, 남포, 녕원, 맹산
    쓰- <강원> 정선
        <충남> 당진, 예산, 홍성, 청양, 연기, 보령, 부여, 서천, 금산, 
대덕, 서산
        <전북> 완주, 진안, 김제, 장수, 고창, 옥구, 부안, 남원
        <전남> 광양, 영광, 장성, 곡성, 함평, 신안, 무안, 나주, 화순, 
승주, 영암, 해남, 강진, 장흥, 보성, 여천, 완도
        <함남> 정평
    씨- <충북> 진천, 옥천, 영동, 보은
        <충남> 논산
        <전북> 옥구, 김제, 부안, 정읍, 임실, 남원
        <전남> 구례
        <경남> 의창, 통영
    쓰-/써-6) <전북> 김제, 정읍, 임실
4) ‘키-’인지 ‘켜-’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켜라’(키/켜+어라)
5) 김영배(1997:263)에는 평안남북도 전역에서 ‘헤-’만 나타난다고 되어 있
다. ‘쎄-’는 김병제(1980)을 인용하여 기록하였다.
6) ‘쓰-’인지 ‘써-’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동남방언에서 모음 Ǝ가 쓰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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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구례
        <경북(s’Ǝ-)> 안동, 상주, 의성, 금릉, 선산, 달성
        <경남(s’Ǝ-)> 거창, 합천, 창녕, 산청, 하동, 진양, 사천, 남해, 
통영, 의창, 울주, 함양
    스-/서-(sƎ-) <경북> 영풍, 봉화, 문경, 예천, 안동, 영양, 상주, 
의성, 청송, 영덕, 영일, 경산, 영천, 고령, 
달성, 청도, 군위, 선산, 울진, 월성
    시- <경북> 영풍, 선산
(ㄷ) ‘ㅎ’계 형태
   헤- <평북> 녕변, 구장, 향산, 동림, 철산, 룡천, 염주 <자강> 위원
        <평남> 온천, 룡강
        <황해> 황주, 연탄
    혀- <경북> 봉화, 영덕, 칠곡
        <평북> 구성 <자강> 희천
        <북한 강원> 통천
서북 방언의 ‘ㅎ’계 형태는 ‘ㆅ>ㅎ’의 변화 결과로 나타났으며, 여러 
다른 방언에서 나타나는 ‘ㅆ’계 형태는 ‘ㆅ>ㅆ’의 변화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동남방언에 유독 많이 나타나는 ‘ㅅ’은 다소 어려운 문제가 
있다. 동남방언(중 일부)에 ‘ㅆ’이 없는 것은 자음체계에 된소리 계열
이 없었던 오래 전의 상태를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변화 
과정을 ‘ㆅ>ㅆ>ㅅ’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경북 북부에서 드물게 
‘혀-’가 나타나는 것을 근거로, 음운 변화를 ‘ㆅ>ㅎ>ㅅ’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ㆅ’의 자질이 문제이다. ‘ㆅ’을 ‘ㅎ’의 된소리7)로 
본다면, 된소리 발달이 늦었다던 동남 방언의 옛 음운체계에 된소리
의 존재를 여전히 인정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동남방언에 나타나는 
‘ㅅ’의 선대형을 ‘ㆅ’으로 본다면, ‘ㆅ’은 된소리가 아닌 다른 음운으로 
보아야 한다.
더 대담한 가설을 펼친다면, 동남방언에서는 아예 ‘ㆅ’이 존재하지 
어미에 ‘어’가 있는 경우.  ‘써야’(쓰/써+어야)
7) 된소리는 보통 성문폐쇄음[ʔ]으로 알려져 있으나, 방출음[’] 등 다른 견해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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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즉, 동남방언에서는 애초부터 ‘*-’가 
아니라 ‘혀-’였고, 중세국어 시기에는 중앙어 및 기타 방언권의 ‘ㆅ’
과 동남방언의 ‘ㅎ’이 방언차를 보이는 상태였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동남방언에서는 ‘ㅎ>ㅅ’ 변화로 지금의 ‘ㅅ’계 형태가 나타
났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고형인 ‘ㅎ’이 유지되는 한편, 일부 지역에
서는 중앙어 또는 타 지역어의 영향으로 ‘ㅆ’계 형태가 나중에 생겼다
는 설명이 가능하다.
중세국어 중앙어의 ‘ㆅ’도 ‘ㅎ’의 이음으로 보는 차재은(2003) 등의 
견해를 따른다면, 된소리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동남방언의 ‘ㅅ’
은 쉽게 설명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다른 방언에 나타나는 ‘ㅋ’와 
‘ㅆ’를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한국어 여러 방언에 나타나는 ‘ㅋ’, ‘ㅆ’, 
‘ㅎ’계통 소리의 공통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역시 ‘ㆅ’의 존재를 인
정하고, ‘ㅎ’과는 다른 별개의 음운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중세국어 ‘ㆅ’은 ‘ㅎ’과는 다른 별
개의 음운이었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그 음가는 ‘ㅎ’의 된소리가 아니
라 다른 음운(예컨대 [ç])이었을 것이다. 단, 동남방언의 경우는 중세
국어 시기에도 ‘ㆅ’이 존재하지 않았을(독자적인 음운이 아니었을) 가
능성도 있다.
중세국어의 ‘-’와 관련된 형태로는 ‘썰물’도 있다. ‘썰물’은 한국
정신문화연구원(1995)의 조사 항목에는 없으므로, 다른 자료를 바탕
으로 정리하여 아래에 제시한다. 조사 자료는 오구라 신페이(2009), 
김병제(1980), 김영배(1997), 황대화(2007)이다.
    썬물 <평북> <평남>
    썰물 <함북> 성진, 길주, 명천, 경성, 청진, 부령, 회령, 무산
         <평남> 대동
    쎌물 <평남> 강서
    쓴물 <전남> 나주, 신안, 진도
    쓸물 <경남>
    쏠물 <제주>
    설물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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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혀다 ○ ○ ○ ○ ○
다 ○ × × × × ×
다 × × ○ × × ×
켜다 × × ○ ○ ○ ○
쓰다 × × × ○ × ×
키다 × × × × ○ ×
혈물 × × × × ○ ×
썰물 × × × × ○ ○
    찔물 <평북>(전 지역) <평남>(대동, 강서 제외 전 지점)
    날물 <황해> 룡연, 장연
자료가 자세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려우나, 동사 ‘켜-’와 상황이 사
뭇 달리 나타난다. ‘ㅋ’계나 ‘ㅎ’계 형태는 찾아볼 수 없고, ‘ㅆ’계가 
대부분이다. 같은 단어에서 비롯되었다는 어원 의식이 사라지고, 서로 
다른 변화를 겪은 탓으로 보인다. ‘날물’과 ‘찔물’은 아예 다른 단어인 
‘나-’, ‘찌-’로 대체된 형태이다. ‘찔물’은 남북 모두 방언으로 처리했
으나, 동사 ‘찌다’는 남북 모두 공식어로 사전에 실어놓았다.8)
김무림(2009)에는 ‘켜다’ 관련 어휘의 세기별 출현 양상을 아래 표
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혈물’이 너무 늦게 나타나는 점이 다소 걸리기는 하지만,9) 중앙
8) 이런 뜻으로 쓰인 ‘찌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찌다04〔찌어[-어/-여](쪄[쩌]), 찌니〕 ① 들어온 밀물이 나가다. ②고
인 물이 없어지거나 줄어들다. 【＜다＜월곡＞】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증보판)에는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찌다2 [동] (자) (괴여있거나 들어온 물이) 줄어들거나 밀려나가 없어지다. 
 늪의 물이 ～.
9) 김무림(2009)에서는 표 바로 아래에 다음과 같이 덧붙여 두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출현은 문헌 용례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실제 언어에 
있어서의 어휘의 역사를 잘 반영한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를 들어 ‘썰물’의 옛 형태인 ‘혈물’은 19세기 문헌에 비로소 나타나지만, 15
세기의 『석보상절』(21-16)에 ‘밀믈[潮]’이란 말이 나타나므로, 중세국어
에 ‘*혈믈’이나 ‘*믈’이란 말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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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서는 ‘ㆅ>ㅋ’으로, 서북 방언에서는 ‘ㆅ>ㅎ’으로,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ㆅ>ㅆ’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문제로 남는 
것은 동남방언의 형태이다. 중세국어 시기에도 동남방언에 ‘ㆅ’가 존
재했는지 여부와, 현재의 동남방언 형태에 이르는 통시적 변화 과정
은 뚜렷하지 않다.
Ⅳ. 형태론
1. 중세국어 및 근대국어의 ‘-’ 복합동사 목록
중세국어 및 근대국어에서 ‘-/혀/켜-’는 중세국어 시기 다양한 
파생어에 널리 쓰이는 접사였다. 이현희(1997)에서는 중세 및 근대국
어 시기에 나타난 ‘-/혀-’ 파생어 목록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가도혀다(收), 가동그리혀다(卷攣), 거두혀다(縮), 거후리혀다(傾), 걸위
혀다(拘引), 곱흐리혀다(곱리혀다, 고리혀다, 曲), 그리혀다(刺, 畵), 
그우리다(그우리혀다, 구으리혀다, 倒), 글희혀다(解, 開), 기리혀다
(永), 기우리혀다(傾, 側, 偃), 내다(出, 生), 느르혀다(挽, 延), 느리혀
다(挽, 延), 늘의혀다(挽, 延) 니르다(起), 니다(起), 녀혀다(니
믜혀다, 님의혀다, 斂, 掩), 도도혀다(陞), 도다(도로혀다, 廻, 回, 
反, 返, 轉), 두르다(두루혀다, 두혀다, 두로혀다, 反, 返, 轉), 드리
다(드리혀다, 吸, 引), 드위다(두위다, 두의혀다, 뒤혀다, 되혀다, 
反, 翻), 들혀다(揭, 提), 모도혀다(包, 括), 믜혀다(裂), 버리혀다(開), 
뷔트리혀다(搐), 뷔혀다(交擰), 비혀다(攀), 다(開折), 다(裂), 
혀다(裂), 숫그르혀다(>숭구루혀다, 竪, 悚), 혀다(拔, 挺, 摘, 抽), 
혀다(抽, 拔, 擢), 업더리혀다(覆), 에우루다(에후루혀다, 에후로혀
다, 圍, 繞, 遶), 움지혀다(縮), 움치혀다(縮), 져차리혀다(背), 조리혀다
(小, 約; 拘攣), 좃고리혀다(蹲), 주리혀다(蹙, 減; 收; 拘攣), 줏구리혀다
(蹲, 踞), 지혀다(倚), 추혀다(揚), 헤다(披, 坦, 撒改), 횟도로다(횟
도로혀다, 回)
위에 제시한 것은 파생어의 목록으로, 동사 ‘/혀-’가 문법화를 겪
어 접미사로 약화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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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도 검토 대상이므로, 본래의 의미가 약화되지 않고 결합한 합
성어도 함께 다룰 것이다. 한편, 이전 연구에서 파생어로 분류했던 것 
중에서도 일부는 그 본래의 의미가 뚜렷하다고 보아 합성어로 재분류
하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편의상 검토 대상 단어들을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여10), 
하나하나 순서대로 살펴보며 분석하기로 한다.11) 단, 음상과 뜻이 둘 
다 비슷한 어휘는 한 항목으로 모아서 살펴보겠다. 위 목록에서는 별
개로 제시되었으나 여기서 한 항목으로 모은 단어들은 다음과 같다.
  (ㄱ) ‘느르혀다’, ‘느리혀다’, ‘늘의혀다’ (挽, 延)
  (ㄴ) ‘니르다’, ‘니다’ (起)
  (ㄷ) ‘뷔혀다’, ‘비혀다’ (交擰, 攀)
  (ㄹ) ‘움지혀다’, ‘움치혀다’ (縮)
  (ㅁ) ‘좃고리혀다’, ‘줏구리혀다’ (蹲, 踞)
  (ㅂ) ‘혀다’, ‘혀다’ (拔, 挺, 摘, 抽, 擢)
물론, 음상이 비슷하더라도 뜻이 다르면 별개 항목으로 처리해야 한
다. 따라서 ‘가도혀다(收, 穡)’와 ‘거두혀다(收, 卷)’, ‘도다(反, 返)’
와 ‘두르다(廻, 旋, 轉, 反)’, ‘조리혀다(小, 拘攀, 蹙)’와 ‘주리혀다
(收, 戢)’는 별도로 살펴보겠다. 그 결과 이 글에서 살펴볼 ‘켜다’ 관련 
복합동사는 강세접미사 ‘-혀-’ 파생동사 45개, 동사 ‘혀-’ 관련 합성
동사 6개, 동사 ‘혀-’ 관련 기타 파생동사 2개, 총 53개로 정리된다.
1.1. 파생어
(1) 가도혀다, 가도켜다
【어근(선행요소)】타동사 ‘가도-(囚, 監禁, 收)’
【파생어 문법 범주】타동사
【파생어 의미】收, 捲攣(거두다, 오그리다)
10) 일부 예외도 있다. 형태나 의미가 관련된 항목은 가까이 놓았다.
11) 김유범(2005)의 방식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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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의 기능】강세접미사 (& 동사)
기우려 어즈러이 누늘 아 보고 쉽사리 病 허튀 가도혀노라 (欹傾
煩注眼 容易收病脚) <두시언해 초 14:2a>
놀라  일흔시 야  가도혀 들 리누르과녜니라 <번
역소학 8:27a>
네 발을 가도켜고  번 눕고 니디 아니 이 (四足卷攣 一臥不起
者) <마경초집언해 상 74a>
‘가도혀-/가도켜-’에서 ‘-혀/켜-’의 선행요소(어근)는 ‘가도-’이
다. 단일어 ‘가도-’는 주로 ‘囚, 監禁’의 뜻으로 쓰이며, ‘收’를 뜻하는 
경우는 드물지만,12) 파생어 ‘가도혀-/가도켜-’는 도리어 ‘收’에 가까
운 뜻만 나타나며, ‘囚, 監禁’의 뜻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15～16
세기에 ‘收’의 뜻으로 더 널리 쓰이는 단일어 형태는 ‘가도-’보다는 
‘거두-’로 보인다. 의미로만 보면 ‘가도혀-’는 ‘거두-’의 파생어에 더 
가까운 셈이다.
한편, ‘가도혀-’는 ‘收, 捲攣’의 뜻으로, ‘거두혀-’는 ‘搐, 褰’의 뜻으로 
쓰여, 의미가 약간 다르다. ‘가도혀-’는 추상성이 강한 ‘收’를 포함하는 
반면, ‘거두혀-’는 구체적 동작만 가리키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여기
서는 일단 ‘가도혀-’와 ‘거두혀-’를 별개의 항목으로 처리한다.13) 물론 
15세기보다 더 이전 시기에는 ‘가도-’와 ‘거두-’ 및 ‘가도혀-’와 ‘거두
혀-’가 서로 같은 뜻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는다.
‘捲攣’으로 해석되는 예문의 ‘가도켜-’를 보면, ‘켜-’가 접미사가 
아닌 동사로 쓰였을 가능성도 있다. 捲攣은 ‘켜다(引)’의 본래 의미와 
가깝기 때문이다. 교학 고어사전의 ‘가도혀다’ 항목에서는 파생어가 
아닌 복합어로 소개하고 있다.14) 그러나 어근 ‘가도-’의 뜻만으로도 
12) ‘므를 려 能히 가도디 몯호니(涕灑不能收)’ <두시언해 초 24:47>에
서는 ‘가도-’가 ‘收’를 뜻한다.
13) 이와 비슷한 경우로 ‘도-’와 ‘두르-’의 관계를 들 수 있다.
14) 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예문은 생략하고 설명만 보인다.
    가‧도‧혀‧다  거두다. [‘가도다’와 ‘혀다<引>’의 복합형.] ☞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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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捲攣’과 어느 정도는 관련지을 수 있으므로, ‘켜-’를 동사가 아닌 접
미사로 처리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는다.
파생어 ‘가도혀-/가도켜-’는 17세기까지만 나타나고, 18세기 이후
로는 보이지 않는다.
(2) 거두혀다. 거두켜다
【어근(선행요소)】타동사 ‘거두-(收, 穡, 捲)’
【파생어 문법 범주】타동사
【파생어 의미】搐, 褰(걷어 당기다, 오그리다)
【‘-켜-’의 기능】강세접미사 (& 동사)
헌 로  드러 거두혀며 뷔트리혀미 이시락 업스락 거든 (破損傷
風搐搦潮作)<구급간이방 1:7b>
터럭이 스고 녑구리 거두혀며 귀 느리디고 머리 초니 (毛焦
膁弔耳搭頭低)<마경초집언해 하 52b>
입시울을 거두켜 웃 형상 며 (褰唇似笑) <마경초집언해 상 71b>
‘거두혀-/거두켜-’에서 ‘-혀/켜-’의 선행요소(어근)은 ‘거두-’이
다. 단일어 ‘거두-’는 ‘收, 穡, 捲’을 뜻하는 경우에 두루 쓰이지만, 파
생어 ‘거두혀-/거두켜-’의 뜻은 ‘捲’에 가까운 ‘搐, 褰’으로 한정된다. 
15～16세기에 ‘捲’의 뜻으로 쓰이는 형태에는 ‘걷-’, ‘갇-’도 있으므
로, 이들 사이의 의미가 이동했거나 분화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거두혀-/거두켜-’의 ‘혀-/켜-’또한 동사로 해석될 수 있다. ‘搐, 
褰’의 뜻은 ‘켜다(引)’의 본래 의미와 가깝기 때문이다. 교학 고어사
전의 ‘거두혀다’ 항목에서는 파생어가 아닌 복합어로 소개하고 있
다.15) ‘가도혀-/가도켜-’의 ‘혀/켜-’는 동사보다는 접미사에 가깝게 
쓰인 예가 많으나, ‘거두혀-/거두켜-’의 ‘혀/켜-’는 동사의 의미와 관
련된 쓰임이 많이 나타난다. 이 경우 ‘혀/켜-’는 접미사와 동사 양쪽
으로 해석할 수 있다.
15) 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예문은 생략하고 설명만 보인다.
    거‧두혀‧다  걷어 당기다. [‘거두<捲>’+ ‘혀다<引>’의 복합어.] ☞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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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어 ‘가도혀-/가도켜-’는 17세기까지만 나타나고, 18세기 이후
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가동그리혀다, 가동고리켜다 (오그라지다)
【어근(선행요소)】미확인. (‘가동그리-’, ‘가동고리-’는 없음)
【파생어 문법 범주】자‧타동사 겸용
【파생어 의미】捲攣(오그리다)
【‘-켜-’의 기능】강세접미사 (& 동사)
네 발이 가동그리혀 눕고 니디 못니 (四足卷攣 臥而起者) <마경초
집언해 하 95a>
허리 가동고리켜고 니 이 등 힘이 알이오 (弔腰行 脊筋痛) 
<마경초집언해 상 76b>
선행요소(어근)를 확인할 수 없는 단어이다. 사전에서 ‘동고리다’는 
찾을 수 있었으나 그 뜻은 ‘동그라미를 그리다’이므로 ‘가동고리켜다’
와 바로 관련짓기는 어렵다.16) ‘파생어의 품사도 ‘가동그리혀-’는 자
동사처럼, ‘가동그리켜-’는 타동사처럼 보여 또렷하지 않다. 예문이 
적기는 하나, 여기서는 자‧타동사 겸용동사로 처리해 둔다.
의미는 ‘捲攣(오그리다)’로 앞서 살펴본 ‘가도혀-’, ‘거두혀-’와 비
슷하다. 파생어의 의미가 ‘혀/켜-’의 본래 의미(引)와 관련되므로, ‘혀
/켜-’가 동사로 쓰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선행요소가 불분명하
므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가동그리혀-/가동고리켜-’는 <마경초집언해>에만 나타나는 어휘




16) 관련이 전혀 없지는 않으나, 파생어의 어근이나 합성어의 구성요소로 간
주할 정도는 아니다. ‘동고리다’를 관련시킨다고 해도 그 앞의 ‘가-’가 무
엇인지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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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어 의미】疊, 捲揲起 (개다, 개키다)
【‘-켜-’의 기능】강세접미사
옷 가혀다(疊衣裳)<역어유해 상 47>, 옷 가혀다(疊衣)<방언유석 
24a>, 가혀다(捲揲起)<한청문감 11:30>
扱 킬 흡<한영자전 1187>
머리 쌋던 슈건이 잇 가는 뵈와 치 잇지 아니고 로 켜 잇
더라 <신약전서(1900) 요한 20:7>
이 단어는 15～16세기까지는 ‘가히-’로 나오던 것이나, 17세기부
터 사전류에 ‘가혀다’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가히-’와 공존하였다. 사
전류가 아닌 문장 속에서 원형을 ‘가히-’가 아닌 ‘가혀-’로 확정할 
만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국어 ‘개키다’를 참고하면 근
대국어의 ‘가혀다’를 강세접미사 ‘-혀/켜-’와 관련지을 수 있다.
이 단어는 어근 ‘가히-’ 뒤에 ‘-혀-’가 또 붙었다고 보기에는 다
소 문제가 있다. 문헌 자료만을 본다면, ‘가히-’의 활용형인 ‘가혀’, 
‘가혈’ 등에서 어간이 역형성되어 ‘가혀-’가 나온 뒤, 거기에서 ‘-혀/
켜-’가 파생접미사로 재분석되었다고 볼 수 있다.17)
(5) 갓고로혀다




聰明호 管輅ㅣ게 넘고 尺牘요 陳遵을 갓고로혀리로다 (聰明過管
輅 尺牘倒陳遵) <두시언해 초 19:5a>
허웅(1975/1981:195)에서도 언급한 단어이나 정작 목록에는 빠져 
17) 물론 어간이 ‘가히->*가이->개-’ 변화를 겪은 뒤 ‘-켜-’가 붙었다고도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문헌 자료에는 ‘*가히혀-’나 ‘*가이켜-’ 등이 보이지 
않아 문제가 있다. 반면 ‘베-’, ‘-’ ‘혀-’는 예전에는 인식되던 ‘-
-’가 나중에는 인식되지 않게 바뀌어 상반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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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고어사전류18)에도 보이지 않는다. 예문도 위에 제시한 것 하
나뿐이다. 그러나 ‘갓고로왇다’, ‘갓고로티다’를 참조하면 ‘갓고로혀다’
도 존재하는 단어로 보는 데에 무리가 없다.
선행요소(어근)는 형태로 보아 부사 ‘갓고로’가 가장 가까우나, 부
사를 선행요소로 보면 강세접미사로 알려진 ‘혀/켜-’를 동사파생접미
사로 봐야하는 문제가 생긴다. 아래 다룬 ‘기리혀다’의 경우 복합어의 
의미를 보아 선행요소를 부사로 보고, ‘혀-’를 동사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갓고로혀다’의 경우는 복합어의 의미가 ‘당기다(引)’와
는 거리가 멀므로 ‘혀-’를 동사로 해석하기도 어렵다.
이현희(1996:647-648)에서는 ‘갓로왇-’과 관련하여 ‘갓-’의 
사동사로 ‘갓오-’ 외에 ‘*갓/*갓로/*갓고로-’가 더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갓로왇/갓고로왇-’의 논의를 ‘갓고로혀
-’에 적용하면 선행요소를 타동사 ‘*갓-(倒)’로 추정할 수 있다. 






긔운이 올오며 긔운이 거리켜며 긔운이 답답며 긔운으로 알 증 
(上氣氣逆氣鬱氣痛) <납약증치방 3a>
고어사전류에 없으며, 예문도 위에 제시한 것 하나뿐이다. 그러나 
‘거스리왇-’, ‘거스리티-’를 참조하면 ‘거리켜-’도 존재하는 단어로 
보는 데에 무리가 없다. ‘-켜-’는 선행요소의 어휘의미를 바꾸지는 
않고 강조하는 기능만 지닌 것으로 보인다.
18) 글쓴이가 참조한 것은 남광우(1997) 교학 고어사전, 유창돈(1964) 이
조어사전, 한글학회(1992) 우리말 큰사전 4 옛말과 이두 세 종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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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거후리혀다, 거후르혀다





딜甁을 거후리혀 박구기에 부어 다고 <윤선도 어부사시사, 고산유고>
아희야 질甁을 거후르혀 朴국이예 쳐다고 <윤선도 어부사시사, 해동가요>
예문은 위의 둘 뿐이다. 이 단어의 선행요소 ‘거후르-/거후리-’는 
근대국어 자료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나, 모두 같은 단어를 가리
킨다. ‘-혀-’는 선행요소의 어휘의미를 바꾸지는 않고 강조하는 기능
만 지닌 것으로 보인다.
(8) 곱흐리혀다, 고리켜다




다리 고리켜고 니 이  우히 알이오 (曲腿行 節上痛) 
<마경초집언해 상 75b>
말을 며 낫 긔고 몸을 곱흐리혀 못 견여  형샹을 뵌대 
<후슈호젼 10:103>
예문은 위의 둘 뿐이다. 선행요소의 뜻이 ‘구부리다(踡)’이므로,19) 




19) ‘으로 여곰 허리 구프리고  누으며 (令獸踡腰臥地)’ <마경
초집언해 상 87a> ‘곱흐려 안ㅅ다(圭腰坐)<한청문감 7:27a>




器物ㅅ 안해  번 디나면 크게 그리현 허므리 기리 걸옛니라 (一經
器物內 永掛麤刺痕) <두시언해 중 16:70a>
예문이 하나뿐이라 뜻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그리힐후다’(그리다, 
마구 그리다)를 참고하여 비슷한 뜻으로 추정하였다. 교학 고어사전
에서는 ‘긁히다’로 풀이하였고, 이조어사전에서는 ‘그리다’, 우리
말 큰사전(한글학회)에서는 ‘그적거리다’로 풀이하였다. ‘-혀-’는 강
조하는 기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難陁調達 象 티며 그우리고 둘희 힘이 달오미 업더니 <월인천
강지곡 14b>
이 드레 믈 디 아니다 엇디야 구으리혀료 (這洒子是不沈水 怎
生得倒) <번역노걸대 상 35a>
드레를 드러 믈 우희 워 베텨 구으리혀 므레 맛바다 드러가면 즉재 
믈 먹니라 (將洒子提起來 離水面擺動倒 撞入水去 便喫水也) <번역노
걸대 상 35b>
해당 예문은 위에 적은 것이 전부이다. 이현희(1997)에는 ‘그우리
혀-’도 기록되어 있으나, 글쓴이는 그 형태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구
으리-’가 굴리다(轉)를 의미하므로,20) ‘그우리/구으리혀-’의 ‘/혀
-’는 강조하는 기능과 함께 의미도 약간 변화시킨 듯하다.
20) ‘轉法은 法을 그우릴 씨니’<석보상절 6: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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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글희혀다




슈은 탄만 닐 이블 글희혀 븟고 (水銀 如彈子 大斡 開口灌之) <구
급간이방 7:40b>
水銀 탄 킈만 야 이블 글희혀 븟고 (水銀 如彈子 大斡 開口灌之) 
<구급방 하:82>
해당 예문은 위에 적은 것이 전부이다. ‘글희/글흐-’가 ‘끄르다, 풀
다’를 뜻하므로,21) 이곳의 ‘-혀-’는 강조하는 기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끄르다(解)’와 ‘벌리다(開)’는 뜻이 완전히 같지는 않으므로, 




【파생어 의미】傾, 傾側, 偃(기울어뜨리다)
【‘-켜-’의 기능】강세접미사
긄 비츤 後輩 기우리혀고 風雅 藹然히 외로이  도다 (詞華
傾後輩 風雅藹孤騫) <두시언해 초 8:64a>
독을 기우리혀고 므레 주근 사 독 우희 두 (瓮傾之以死人着瓮上) 
<구급간이방 1:73b>
虎牙와 銅柱ㅣ 다 기우리혓도다 (虎牙銅柱皆傾側) <두시언해 중 25:44b>
이 단어는 대부분 <두시언해>에 나타나나 <구급간이방>에서도 
찾을 수 있다. 타동사 어근 ‘기우리-’는 쉽게 확인되는 형태이다. ‘-
혀-’는 강세접미사로 쓰였다.
(13) 나혀다/나오혀다
21) ‘ 사지를 글흴 쩨 (節節支解時)’ <선종영가집언해 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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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근(선행요소)】타동사 ‘나-, 나오-’(나아가게 하다, 드리다)
【파생어 문법 범주】타동사
【파생어 의미】進(나아가(게 하)다), 드리다
【‘-켜-’의 기능】강세접미사
나혀 볼딘댄 내 모매 야 잇니<칠대만법 2a>
모 션를 나오혀 告야 오 (引諸生告之曰) <소학언해 선조판 
6:7a>
소고 머니라도 나오혀 졉호 <소학언해 선조판 6:108a>
甲갑의 棍곤을 티고  바 나오혀 가게  번 디라 (打甲棍 進
一足 當胸一刺) <무예제보 10a-15a>
主人의 右의 로 位호 져기 나오혀 여러 行녈야 西上며<가례언
해 1:25a>
졔경궁 하향을 코져 시다가 초일일의예 쟉헌녜로 나오혀 시니 
<어제경세문답속록 44b>
이 단어는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여러 문헌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무예제보>에는 비슷한 동작을 여러 번 설명한 탓에 ‘나오혀-’
가 더욱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 단어는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사
전에 빠져있고, 교학 고어사전과 이조어사전에만 실려있다.
교학 고어사전에서는 ‘나혀다’를 ‘내어 끌다’로, ‘나오혀다’는 
‘인접(引接)하다’로 풀이하였고, 이조어사전에서는 ‘나혀다’를 
‘내어끌다’로, ‘나오혀다’를 ‘바치다’로 풀이하였다. 사전 풀이대로라면 
두 단어는 마치 별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세국어에서 근대국
어로 넘어가면서 ㅿ>φ 변화가 일어난 사실로 보건대 두 단어는 별개
로 보기 어렵다. 뜻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 까닭은 어근인 ‘나- 
> 나오-’가 두 가지 뜻(① 나아가다, ② 드리다, 바치다)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혀다’, ‘나오혀다’ 역시 두 가지 뜻을 
지니게 되었다.
‘-혀-’는 강세접미사로 보인다. 동사 ‘당기다(引)’와 관련지을 만한 
예가 더러 있기는 하나, 그러한 경우도 어근 ‘나-, 나오-’의 뜻








太子ㅣ 낫 欲心도 내디 아니터시니 <석보상절 3:24a～b>
法雲이 世界예 펴면 됴  내니 <월인석보 2:76a>
甲갑의 棍곤을 티고  바 내혀며 가   번 디라 (打甲棍 進
一足 當胸一刺) <무예제보 10a～15a>
타동사 ‘내-’에 강세접미사 ‘--’가 붙은 파생어이다. 어간을 ‘내
/내혀-’로 확인할 수 있는 예문은 16세기까지만 나타난다. 그 이후
에는 어간이 ‘나히-’인지 ‘나혀-’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형태만 보이
며, 어간이 ‘나히-’일 경우는 강세접미사가 없는 형태일 수도 있으므
로 ‘내-’와 관련짓기 어렵다.
현대국어의 자동사 ‘내키다(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와는 뜻과 용
법이 사뭇 다르다. 다만 아래 예문의 경우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번 내킨 거름이 뒤로 옴으라질 리치 업슬 터이니 <독립신문 
1896.7.2. 제2면>
위 예문은 19세기의 문장이나, 현대국어 자료에서도 ‘내킨 걸음’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수식 구조로 되어 있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분명히 가리기는 어려우나, 앞에 제시한 예문의 ‘ 바 내
혀며’와 같은 구조로 분석한다면 ‘내다(出)’를 뜻하는 타동사로 볼 수
도 있다. 물론 ‘(마음이) 내킨 걸음’에서 주어 ‘마음이’가 생략되었다
고 설명하면 자동사로 볼 수도 있다. 위와 같은 구조의 ‘내키-’는 중
세국어 타동사 ‘내-’와 현대국어 자동사 ‘내키-’ 양쪽에 관련되는 
교묘한 예이다.
현대국어의 ‘내키-’와 중세국어의 ‘내혀-’는 모두 의미상 ‘出’과 관
련되어 있으므로 전혀 무관한 단어는 아니다. 이 글에서는 <독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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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예와 같은 쓰임을 과도기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 사이에 의미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처리한다. 아래 ‘들혀-’
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 있다.
(15) 느르혀다, 느리혀다, 늘으혀다, 늘의혀다




모로미 긔를 누이고 목을 느르혀 나의 칼흘 바드라 <명주보월빙 필사본 
권지86, 385쪽>
네 엇뎨 보 느리혀  기 다 (汝豈挽見齊於日面) <능엄경
언해 2:43b>
네 마리 要티 아니거든 네 목을 느리혀 내라 <오륜전비 6:9b>
아래로 억됴의 목을 늘으혀 라미 여시니 이에 벼니와 션
됴졍과 들희셔 경로와 고 <왕세자책례후윤음 2a>
도경이  목을 늘의혀 버히믈 쳥니 <오륜행실도 형제도 40a～b>
이 단어는 15세기부터 18세기말까지 나타나며, 여러 가지 형태가 
보이지만 ‘느리혀-’가 가장 많다. 타동사 ‘느리-’에 강세접미사 ‘-혀
-’가 붙은 파생어이다.
(16) 니르다, 니다, 니르혀다, 니혀다
니르켜다, 니릐혀다, 니혀다, 니키다, 닐으혀다, 닐윽혀다, 닐의
켜다, 닐이키(켜)다, 닐키(켜)다, 닐혀다, 닐히키(켜)다, 이룻키





그 겨지비 밥 가져다가 머기고 자바 니르니 <월인석보 1:44>
뉘 愛樂뇨 무르샤 妄本 무러 니시니라 (問誰愛樂徵起妄本也) 
<능엄경언해 1:4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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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홈도 니르혀며 됴 일도 나니 (興戎出好) <소학언해 선조판 
5:90b>
그틀 어 니혀 버혀도 긋디 아니놋다 (拽起頭來割不斷) <금강경삼
가해 5:1b>
새로 니르켠 군 <삼역총해 3:7a>
군 니릐혀 드러오디라 <오륜행실도 충신 47a>
놉히 니혐을 (使高起) <무예도보통지 67>
피막을 밀어 니키고 <마경초집언해 상 44a～b>
兵을 닐으혀 宋을 회복려 다가 <여사서 4:35a>
드러 닐윽혀다 (提起) <어록해 개간 14b>
녯젹의 우공이 옥을 다리 크게 샤마 의문을 닐의켜고 <삼성훈경 
10b>
그 집을 닐이켜 셰울 각은 젹고 <독립신문 1896.5.23. 잡보>
고난에셔 닐켜셔 놉게 시고 <시편촬요 107:41>
差錯을 因야  念을 닐혀 萬一偸生計 야 우음을 天下士大夫의
게 깃티면<오륜전비 6:27a>
감히 긔의 몸을 닐히켜 욕넌 쟈를 진넌다던지 <독립신문 
1896.8.1. 논설>
근일에 인도 셔북 변방에 토민들이 란을 이룻켜 <독립신문 
1897.12.28. 논설>
동양 건에 긴급 의론을 이르켜 속히 계을 결뎡 다 엿
<매일신문 1898.7.4. 외국통신>
나라되 도가 학교를 이릇켜셔 인를 치 것 흠이 업지라 
<독립신문1899.1.19. 좋은 의견>
이에 모든 마왕을 명 즉 일노 겁운을 일의켜게 시고 <과화존신 
11b>
각을 일의혀다가 언마 못 되야 곳 며 <삼성훈경 22b>
15세기부터 현대(‘일으키다’)까지 이어지는 단어로, 예문도 아주 많
다. ‘닐-(起, 興)’의 사동사인 ‘니-’, ‘니르-’에 강세접미사 ‘-
-’가 붙어 형성된 파생어이다. 근대국어 표기법의 특성상 매우 다양
한 형태로 적혀 나온다. 17세기에 이미 ‘니키고’가 나타나, 강세
접미사 ‘--’가 ‘-키-’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17) 님의혀다
【어근(선행요소)】타동사 ‘녀-’ (‘니믜-’는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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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어 문법 범주】타동사
【파생어 의미】끌어 여미다
【‘-켜-’의 기능】강세접미사 (& 동사)
西湖 눈진 밤의 치 낫 튼제 鶴氅을 님의혀고 江皐로 여간이 蓬
海예 羽衣 仙人을 마조 본 듯여라 <해동가요 주씨본, 240 許珽>
예문은 위에 제시한 하나뿐이다. 이현희(1997)에는 ‘녀혀-’, 
‘니믜혀-’도 기록되어 있으나, 글쓴이는 그 형태를 찾아내지 못하였
다. ‘녀…>니…’의 변화는 ‘니믜-’, ‘님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전의 뜻풀이로 보아 ‘혀-’를 ‘당기다(引)’를 뜻하는 동사로 
볼 수도 있으나, 당기는 동작은 여미는 동작과 겹치는 면이 크기에 






交趾  知州ㅣ랏 벼스를 도도혀 이신대 유덕 일와 례도로 슝
더니 이 복야 좃더라 (陞交趾政平知州 尃尙德禮 夷民懷 <속삼
강행실도, 충신 3a>
글쓴이가 찾은 예문은 위에 제시한 하나뿐이다.22) ‘당기다(引)’와
는 의미상 관련이 없으므로, 이 때의 ‘-혀-’는 강세접미사이다. 그러
나 교학 고어사전에는 ‘돋우어 켜다’라는 뜻으로 쓰인 ‘도도혀-’를 
22) “슬프믈 과도히 여 스로 몸을 도라보지 아니뇨 도도혀 블통고집
미 심치 아니리오.”<엄씨효문청행록 15:1b> 
    “그 랑미 실노 미워 지 못여 일녀를 밀치고 이를 경박 탕(蕩子)를 
들고 니 원녀를 각라 미 도도혀 목젼(目前)도 피지 못 튼지라.<완
월회맹연 21:4a>”라는 예문 둘을 더 찾을 수 있었으나, 이곳에 쓰인 ‘도도혀’는 문맥
상 ‘도로혀’를 잘못 적은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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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예문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는 파생어로 볼 수 없으므
로, 아래 4.1.4.에서 다시 다루겠다.
(19) 도다, 도혀다, 도로혀다





올 녀그로 도라 머리 도 혀로 太子ㅅ 두 누늘 할하 대고 
내니라 <월인석보 22:51b>
네 이제 生死ㅅ 欲流 거스려 流根애 도 다야 生滅 아니호매 가
려 딘댄 <능엄경언해 4:99b>
슬프다 鄧大夫 士卒이 매 戈戟을 도혀니라 <두시언해 24:15a>
可히 슬프도다 後主를 도로혀 祭祀니  나조 梁甫吟을 노라 
<두시언해 14:18b>
袂의 長短을 도로혀 구피면 肘에 밋다 여시니<가례언해 1:39a>
노피 뎌 고 도로켜미 깁이 흼 니 (倬彼昭回如練白) <고문진보 5, 
明河篇, 宋之問>
쥬의 증거 아 이 내게로 도로키기 원이다 <시편촬요 
119:79>
이 힘을 다여 챡 도로 향야 하 마음을 도르킬지어다 <과화
존신 12a>
졍리 가히 용셔염 미 잇거든 비록 문안을 일워실지라도 반시 
긍휼여 도르히며 <경신록언석 60b>
머리를 도릇켜 쳥국의 젼판을 보건 <독립신문 1899.10.14. 외보>
압희 갑옷시 잇나 등 뒤에 업니 몸을 도리키면 샹기 쉬흘지
니 <텬로력뎡 64a>
쟝군의 위를 비방  홀노 뎌 위원들만 아니라 긔의 부하 
쟝교 즁에도 입을 도릿키가 젹지 안 즁에 <독립신문 
1899.10.6. 외보>
15세기부터 현대(‘돌이키다’)까지 이어지는 단어로, 예문도 아주 많
다. 이 단어는 ‘돌-’의 사동사인 ‘도-’에 강세접미사 ‘--’가 
붙어 형성된 파생어이다. 근대국어 표기법의 특성상 매우 다양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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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적혀 나온다.
15세기에는 부사 ‘도’도 널리 쓰이고 있었으며, 이는 동사 
‘도-’와 품사의 통용(또는 영파생) 관계에 있는 단어이다. 이 
단어는 현대국어 부사 ‘도리어’로 이어졌다.
(20) 두르다, 두르혀다
두루다, 두루혀다, 두로혀다, 두혀다, 두루키(켜)다
【어근(선행요소)】타동사 ‘두르-’
【파생어 문법 범주】타동사
【파생어 의미】廻, 旋, 轉, 反(돌이키다, 뒤집다)
【‘-켜-’의 기능】강세접미사
流를 두르 妄 업수믈 어드리다 (旋流야 獲無妄리다) <능
엄경언해 6:70a>
그 根源을 두르혀 推深면 오직 眞實ㅅ 미라 (反推其源 唯眞心也) 
<원각경언해 상1-1:46a>
모 잇 法을 두루 至極히 업수매 도라가 寶明空海예 가미라 <능
엄경언해 5:52a>
아홉 애 졀이 다 자 몸을 세 번 두루혀고 <언해태산집요 8a>
回頭 마리 두로혀다 <역어유해 상 39bB>
츙통  두혀면 곤댱 기와 니라 (鎗倒柄 與棍同用) <연병지
남 25b>
혹 눈물을 흘니며 혹 낫 두루켜 견지 못 거동이오 <을병연행록 62>
15, 16세기에는 활발하게 쓰였으나 17세기 이후로는 용례가 대폭 
줄어든다. ‘두르-’의 뜻은 선행어근 ‘두르-’와는 사뭇 다르다. ‘두르
-’의 뜻을 가장 상세히 나눈 우리말 큰 사전을 보면, ‘둘러싸다
(圍), 휘두르다(揮), 돌리다(旋)’까지 세 가지 뜻풀이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두르-’는 ‘돌리다(旋)’와 관련된 뜻만 지니고 있어 ‘두르-’
보다는 ‘도-’와 더 가까운 뜻을 지닌다.
중세국어에는 양성모음 어간과 음성모음 어간이 거의 같은 뜻을 지
닌 어휘가 많이 발견되므로, ‘도-’와 ‘두르-’도 본래는 같은 뜻을 지
녔던 단어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돌-’과 관련될 만한 ‘*둘-’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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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으므로, ‘두르-’는 ‘도-’와 달리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다.
여기서는 ‘도-’와 ‘두르-’ 및 ‘도혀-’와 ‘두르혀-’의 차이점을 
중시하여, ‘도-’와 ‘두르-’도 별개의 단어로 처리한다. 앞서 ‘가
도혀-’와 ‘거두혀-’를 별개의 단어로 처리한 것과 비슷하다.23)
(21) 드리다, 드리혀다, 드르혀다, 드리켜다, 들의혀다
【어근(선행요소)】타동사 ‘드리-’
【파생어 문법 범주】타동사
【파생어 의미】吸, 吸縮, 吸引(들이켜다)
【‘-켜-’의 기능】강세접미사 (& 동사)
瘴 바 氣分이니 사미 드리면 病니라 <능엄경언해 8:83a>
드트를 因야 見이 나고 根을 因야 塵을 드리혈 이런로 眼入이 
잇니 <능엄경언해 3:2b>
역기 검고 디고 독긔 드리혀 이 아고 답답  뎨미괴 맛당
니라 <언해두창집요 하 24b>
疑心 이신  괴외히 無字 잡드러 光을 드르혀 제 보리라 <몽산법
어(고운사, 빙발암) 3a>
이모 져모 두루 뭉쳐 두 슐 반의 다 맛치고 물  그릇  드리켜고 
<게우사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1) 493>
져긔 셧는 져 소남오 셤도 셜쌰 길의 가 젹은듯 들의혀 져 굴헝에 셔
고라쟈 <해동가요 주씨본 76 鄭澈>24)
15, 16세기 및 17세기 초까지는 활발하게 쓰였으나, 뜻밖에도 18, 
19세기에는 문증되는 예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25) 이 단어가 현대국어
의 ‘들이켜다’로 이어져 지금도 활발히 쓰이는 것을 생각하면, 18, 19세
기에 나타나지 않는 까닭은 자료의 한계 때문으로 보인다. 예가 적은 
만큼, 표기형태도 그다지 다양하지는 않다. 다만 같은 문헌 능엄경언해
23) ‘가도-’와 ‘거두-’는 동사 ‘갇-’과 ‘걷-’이 모두 문증된다는 차이가 있다.
24) 교학 국어사전의 ‘-고라쟈’ 항목에는 ‘뎌긔 셧 뎌 소나모 길의 셜 
줄 엇디 져근덧 드리혀 뎌 굴헝의 셔고라쟈(古時調. 鄭澈. 松江)’라는 예문
이 나와 있으나 글쓴이의 옛말 자료에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25) 18, 19세기의 경우 연대가 확실한 인쇄 문헌에서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
았다. 17세기의 경우도 두창집요와 가례언해 두 문헌에서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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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드리-’와 ‘드리혀-’가 공존하는 현상은 눈여겨볼 만하다.
선행요소 ‘드리-’는 ‘들-’의 사동사로 ‘들이다(納, 入)’를 뜻하나, 
파생어 ‘드리-’는 대부분 유정체언과 함께 쓰여 ‘들이마시다(吸)’를 
뜻하는 경우에 쓰이므로, 파생어의 의미역이 다소 좁아졌다고 볼 수 
있다. 사전의 뜻풀이로 보아 ‘혀-’를 ‘당기다(引)’를 뜻하는 동사로 
볼 수도 있으나, 들이는 동작은 당기는 동작과 방향이 같으므로 ‘혀-’
의 독자적인 의미를 부정하고 강세접미사로 볼 수도 있다.
(22) 드위다, 두위다, 드위혀다, 두위혀다, 뒤혀다, 되혀다, 뒤켜다
【어근(선행요소)】타동사 ‘드위-(飜)’
【파생어 문법 범주】타동사
【파생어 의미】反, 翻, 飜(뒤집다, 뒤치다)
【‘-켜-’의 기능】강세접미사
바 고래 지여 로미 바 드위메셔 니 (夫夜壑에 負起호미 
速於反掌니) <능엄경언해 1:16b>
六識을 브터 無名을 드위 야료 表니라 (表依六識야 翻破無
明니라) <법화경언해 1:58a>
能히 이 信을 發면 無明業識을 다 두위 (能發是信 頓飜無明業識) 
<법화경언해 2:160b>
煩惱를 드위혀 般若ㅣ 외오 結業을 드위혀 解脫이 외오 若 브튼 모
 드위혀면 곧 이 法身이라 <원각경언해 상1-2:122a>
소 두위혀 구루믈 짓고 소 업더리혀 비 니 (翻手作雲覆手雨) 
<두시언해 25:55b>
左邊을 조차 두 그 니게 야 호던 나 깁을 다시 뒤혀 여곰 안
흐로 向케 고 <가례언해 1:46a>
긔운이 라디고 눈을 되혀고 입을 다믈고 치 검고 입시우리 프르고 
입에 거품 나면 식과 엄이 다 죽니 <언해태산집요 27a>
비위 허여 댱위 뒤켜 플을 게오고 (脾虛飜胃吐草) <마경초집언해 상 32a>
중세국어에 ‘두의티- ～ 드위티-’, ‘두의힐후- ～ 드위힐후-’가 
존재하므로, ‘*두의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형태이나, 글쓴이는 
‘두의혀-’ 형태를 찾지 못하였다. 이 단어는 17세기 초까지 보이다가 
그 뒤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15세기 국어의 ‘드위-’는 ‘飜(뒤집다,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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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다)’을 뜻하는 것과 ‘索(찾다, 뒤지다)’을 뜻하는 것 두 가지가 있으
나, 파생어에서는 ‘飜’을 뜻하는 것만이 나타난다. 이 단어에서는 ‘당






【‘-켜-’의 기능】강세접미사 (& 동사)
揭 들혈 게 <신증유합 하 39b>
그 약이 이 믈을 의지야 들혀 올라 일만 터럭 굼글 싀훠니 열면 (其
藥藉此升提 開豁萬窮) <언해두창집요 하 45b>
그 옷깃  거 들혀고 상쳐를 보 낫과 머리 여져 뉴혈의 
최를 업시 여시나 <완월회맹연 54:24b>
15세기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16세기 이후부터 적게 나타난다. 타
동사 ‘들-’과 의미가 거의 비슷하나, 마지막 예문의 경우는 현대어의 
‘들추다’와 가까운 의미로 약간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들혀다’의 의미
가 ‘당기다(引)’와 어느 정도는 관련되므로 ‘혀-’의 본래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들다(提)’의 의미가 ‘당기다’와 겹치는 바가 있으므로, 
‘혀-’ 고유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고 강세접미사로 처리할 수도 있다.
현대국어 ‘들키-’와 위에 제시한 ‘들혀-’는 의미가 상당히 다르다. 
그렇다고 이 둘이 전혀 무관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지어 생각
할 만한 단어로 ‘들추다’가 있다. 이 단어는 ‘들어 올리다(揭)’라는 뜻
도 있고, ‘드러나게 끄집어내다(發現)’라는 뜻도 있다. ‘揭’와 ‘發現’은 
한 단어의 의미역 안에 포함될 수 있을 만큼 관련성이 있는 의미항목
인 셈이다. 이를 ‘들혀-’와 ‘들키-’에 적용하면, 두 단어를 별개로 보
지 않고 선대형과 후대형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현대국어와 뜻이 
같은 ‘들키-’는 18세기부터 나타나므로,26) 이 무렵 음상의 변화와 
함께 의미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내혀- > 내키-’의 






【‘-켜-’의 기능】강세접미사 (& 동사)
括 모도혈 괄 <신증유합 하 57a>
고어사전류 풀이에는 ‘끌어모으다’ 또는 ‘모아끌다’로 되어 있어, 이
를 참조하면, ‘혀-’ 본연의 의미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합성어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선행요소와 ‘혀-’의 의미가 상
당부분 겹치기도 하므로, ‘혀-’ 고유의 의미를 부정하고 강세접미사
로 처리할 수도 있다.
‘모도혀-’는 위에 제시한 것 외에도 다른 예문을 더 찾을 수 있으
나, 의미상 차이가 있다.
(ㄱ) 밤의 뭇 별이  큰 별을 모도혀 둘넛더니 <조야첨재 29:22a>
(ㄴ) 인 지락이 일신의 모도혓고 만실(滿室) 화긔 복녹을 쳔니 
<완월회맹연 166:22a>
(ㄷ) 례 일에 회당에 모도히고 만일 회당이 업거든 다 라도 임의
로 라 <진리편독삼자경 50b>
(ㄹ) 경향간 남녀 로소가 구름치 모도혀 관광 가히 슈를 혜지 
못너라 <매일신문 1898.5.16. 잡보 3면>
(ㄱ)을 제외한 예문에서는 ‘모도혀’가 자동사로 쓰였다. 문맥으로 
보아 그 의미도 현대국어의 ‘모이다’에 가깝다. (ㄱ)의 ‘큰 별’은 얼른 
보기에 ‘모도혀’의 목적어처럼 보이나, 단 하나밖에 없는 대상이므로 
26) 漏在眼裡 눈에 들키다 <역어유해보 60b>
    상고의 물화 도젹다가 임의게 들켜 욕을 보며 <을병연행
록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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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도혀’의 목적어가 될 수 없다. 차라리 ‘둘넛더니’의 목적어로 보는 
것이 의미상 더 자연스럽다. 따라서 (ㄱ)～(ㄹ)의 예문에 나타나는 
형태는 모두 자동사로 보인다.
이들은 앞의 타동사 ‘모도혀-’와는 다른 존재로 보는 것이 바람직
하다. 형태 분석도 ‘모도-’에 피동접미사 ‘-히-’가 붙은 ‘모도히-’로 
파악하는 것이 더 나아보인다.27) 강세접미사 ‘-혀-’는 일반적으로 
타동사 어근에 붙어 다시 타동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이므로, 위 예




【파생어 의미】扯, 裂(미어뜨리다, 찢어버리다)
【‘-켜-’의 기능】강세접미사
처의  갑새셔 닷  은을 더러 내여 므르는 갑새 혜오 글월 믜혀 
리라<번역노걸대 하 19b>
이 嶺ㅣ 울어러 干犯얀  리왓고 구버 드런 두터운  믜혓도
다 (仰干塞大明 俯入裂厚坤) <두시언해 중간본 1:27b>
侵陵야 묏 門을 허러리고 두르힐훠 地軸을 믜혀 리놋다 (乘陵破
山門 回幹裂地軸) <두시언해 중간본 13:8a>
타동사 ‘믜-’에 강세접미사 ‘-혀-’가 붙어서 파생된 단어이다. 17






27) 근대국어 표기의 혼란상을 고려하면 피동접미사를 ‘-히-’가 아닌 ‘-이
-’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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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근 사 이블 버리혀 通케 고 더운 믈로 기 이베 븟
고 <구급방언해 상 10a>
네 잇던 환도 둘 처 칼흘 고 애 버리혀 라  들
고 <계축일기 하 42a～b>
왼손으로  눈 버리켜고 올손으로 침을 잡어 <마경초집언해 상 91b>
17세기 초까지 쓰이다 그 뒤로는 더 이상 쓰이지 않았다. 타동사 




【파생어 의미】割, 斷, 斬(베다)
【‘-켜-’의 기능】강세접미사
彌勒이 소로 山 베면 轉輪王이 큰 城門 여 리니 <월석 
23:43a>
이 단어는 강세접미사 ‘-/혀-’의 분석 여부부터 문제가 된다. 
15, 16세기에 이와 관련된 형태로는 ‘바히-’, ‘배히-’, ‘버히-’, ‘베히
-’, ‘버-’, ‘버흐-’, ‘버-’가 있다. 이들의 활용형은 ‘버혀’, ‘베혀’ 
등으로 나타나므로, 강세접미사 ‘-/혀-’의 유무를 파악하기가 다소 
까다롭다. 그러나 15～16세기 용례를 모아 검토해보면, 어간말 모음
을 ‘ㅕ’로 확정할 수 있는 예는 매우 드물다. 글쓴이가 찾기로는 위에 
제시한 예문이 유일하다. 따라서 위의 ‘베-’만을 ‘베-’와 ‘--’로 
분석하고, 그 외의 경우는 ‘--’와는 무관한 것으로 처리한다. 비록 
‘베-’가 나타나는 예가 너무 적기는 하나, 중세국어에 강세동사 ‘베
왇-’, ‘베티-’등이 존재하므로, ‘베-’의 존재도 인정할 수 있다. 고
어사전류에는 아직 ‘베-’가 실려 있지 않다. 이는 아래의 ‘-’와 
마찬가지이다.
파생동사 ‘베-’는 ‘베히-’의 활용형 ‘베혀’와 음상이 비슷한 탓에 
구별되어 쓰이지 못하고 이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강조를 위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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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접미사를 붙였으나, 강세접미사가 있는지 없는지 음상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강조 표현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근대국어 자료
에 ‘*베켜-’, ‘*베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6세기에는 
‘베-’가 이미 ‘베히-’로 대체된 듯하다.
(28) 뷔트리혀다




디 몯야 구으러 해셔 닐락 업더디락야  뷔트리혀 거두 쥐
 야 <救簡 2:46a>
누 티고 헌로 드러 거두혀며 뷔트리혀미 이시락업스락거든 
<救簡1:7>
‘*뷔트리-’는 문증되지 않는다. 자‧타동사 겸용 동사인 ‘뷔틀-’(비틀
다, 비틀어지다)가 가장 가까운 단어이나, 마지막 모음 ‘ㅣ’를 설명하
기 어렵다. 강세접미사 ‘-혀-’앞에 오는 어근은 마지막이 ‘ㅗ, ㅜ, ㅡ, 
ㅣ, ㆍ, [j], ㄹ’로 끝난다는 음운론적 제약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ㄹ’로 끝나는 어간 ‘뷔틀-’이 오지 못할 이유는 없다. 다만, ‘ㄹ’로 끝
나는 어간이 결합하는 경우는 ‘들혀-’ 정도밖에 없고,28) ‘ㅣ’로 끝나
는 어간이 결합하는 경우는 매우 많으므로, 유추를 겪어 형태가 변화
했을 가능성이 있다.





28) ‘밀-’도 있으나, 이 글에서는 이 단어를 합성어로 처리하였으므로 강세
접미사 논의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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細雨 리 날에 紫芝 장옷 뷔혀잡고 <악학습령 734>
옷 락 뷔혀잡고 가지마소 듸 <악학습령 886>
다시곰 羅衫을 뷔혀잡고 後ㅅ期約을 뭇더라 <악학습령 904>
손락으로 눈두웨 잠 비혀 여러 (略用指攀開皮) <두창집요 하 34b>
고어사전류에는 ‘뷔혀-’가 없고 ‘비혀-’만 있다. 이현희(1997)의 
목록에는 ‘뷔혀다(交擰.)’와 ‘비혀다(攀)’ 두 항목으로 제시되었다. 여
기서는 ‘뷔혀-’와 ‘비혀-’의 의미가 비슷한데다, 선행요소로 동사 ‘*
비-’가 없기에29) ‘비혀-’의 선행요소도 ‘뷔-’가 가장 유력하므로,30) 
여기서는 둘을 같은 단어로 다룬다.
글쓴이가 찾은 범위에서는 ‘뷔혀-’가 합성어 ‘뷔혀잡-’의 내부에서
만 나타나고 홀로 쓰인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동사 ‘뷔혀-’
를 따로 분석해 내기는 쉽지 않다. 어간말 모음도 분명치 않으므로, 기
본형이 ‘뷔혀-’인지 ‘뷔히-’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동사 ‘뷔-’가 존
재하는 이상 거기에 강세접미사가 붙은 ‘뷔혀-’도 존재할 가능성은 충
분하다. 또한 형태론적 구성과 의미가 비슷한 ‘뷔트리혀-’가 존재하므
로,31) 이를 참조하여 강세동사 ‘뷔혀-’의 존재를 긍정할 수 있다.32)
‘뷔혀’가 다른 뜻으로 쓰인 경우도 있다. 예는 다음과 같다.
瀟湘江 긴  뷔혀 하늘 밋게 뷔를 여 蔽日浮雲을 다 쓰러 리과져 
<가곡원류 043>
瀟湘江 긴  뷔혀 낙시 여 두러메고 不求功名고 碧波로 나려가니 
<가곡원류 044>
압 논에 오려33)를 뷔혀 百花酒를 빗져두고 뒤ㄷ 東山 松枝에 箭筒 우희 
활 디여 걸고 <가곡원류 518>
29) 17세기에 ‘븨-’가 나타난다. “실 븨다(搓線)” <역어유해 하 6b>
30) 현대국어의 ‘비비다’와 같은 뜻이다. 예문은 다음과 같다.
    搓 뷜 차 挪 뷜 나 <훈몽자회 10b>, 捻線 실 뷔다 <동문유해 하 25a>
31) 우리말 큰 사전에서는 ‘비혀다’ 항목에서 ‘뷔혀잡다’, ‘뷔트리혀다’를 참
조 단어로 제시하였다.
32) ‘뷔왇-’, ‘뷔티-’ 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뷔혀-’의 존재를 
긍정하기에 다소 주저하게 된다.
33) ‘오려’는 ‘올벼’의 옛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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兒㝆 나무 뷜 제 倖兮  뷜세라 그  라거든 뷔혀 요리라 낙시ㄷ
를 <가곡원류 793>
글쓴이가 찾은 것은 위의 네 문장이 전부이다. 위 예문에 쓰인 ‘뷔
혀’는 ‘베다(斬)’를 뜻한다. 역시 기본형이 ‘뷔혀-’인지 ‘뷔히-’인지 
알 수 없다. 15세기 국어에 같은 뜻을 지닌 ‘뷔-’가 있으므로,34) 강
세접미사 ‘-혀-’가 붙은 형태가 존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베
-’의 논의를 참조하여 비슷한 뜻을 지닌 ‘버히-’를 생각하면 기본
형을 ‘뷔히-’로 잡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 글에서는 앞서 살핀 ‘交擰’의 경우는 강세동사 ‘뷔혀-’로 파악하
고, ‘斷, 斬’의 의미를 지닌 경우는 단일어 ‘뷔히-’로 처리한다. ‘뷔히
-(斷, 斬)‘는 ‘버히-’나 ‘베히-’에서 유추된 형태로 간주한다. 이 형
태가 특정 문헌 한 곳에서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의 유추
에 말미암은 표기일 가능성이 더욱 높다.





말 올히 너기샤 터리  주시고 손토  주시니 <월인천강지곡 33a>
나못 니플 다가 려다가 싯기거늘 <월인석보 20:76a>
나거 즉재 혀고 시소 날혹기 말라 <구급간이방 7:31b>
글을 샤 어마님 말 보샤 父母ㅅ 들 아시니35) <월인석보 
22:17b>
교학 고어사전과 우리말 큰 사전에는 ‘-’로 실려있고, 이
조어사전에는 실리지 않은 단어이다. 이현희(1997)에는 ‘다’로 
34) 오히려 벼 뷔​​ 功夫ㅣ 기텟도다 (猶殘穫稻功) <두시언해 7:18b>
35) 예문의 내용은 태자(太子)의 부모가 기러기에 매어 보낸 글을 태자가 떼
어 읽어보고 뜻을 깨달았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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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었다. 어간 말음을 ‘ㅕ’로 확인할 수 있는 예문이 있으므로, 기본
형을 ‘-’로 잡는 것이 타당하며, 선행요소 ‘-’도 문증되므로36) 
‘--’를 분석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비슷한 구조로 형성된 ‘티-’
의 존재를 감안하여도37) 파생어 ‘-’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사전류에 ‘-’가 실리지 않은 까닭은, ‘히-’, ‘히-’ 등이 존
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베-’를 ‘베히-’와는 다른 단
어로 분석할 수 있었으므로, 여기서도 ‘-’를 ‘히-’, ‘히-’와
는 다른 단어로 파악할 수 있다. 단, 17세기 이후로는 어간말 모음을 
‘ㅕ’로 확증할 만한 예가 보이지 않는다. 근대 이후 강세접미사 ‘-혀
-’의 쓰임이 줄어들면서 ‘혀-’가 ‘히-’ 쪽으로 합류한 듯하다.
마지막 예문에 나온 ‘샤’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동사 ‘-’
는 문증되지 않으며, 어간 말의 [j]가 탈락하는 일반적인 환경과도 사
뭇 다르다. 이와 비슷한 예로 ‘헤혀-’와 ‘허혀-’가 있다. 강세접미사 
‘-혀-’ 앞에 오는 어근은 음운론적 제약을 보이는데, 어간 말음이 모
음 ‘ㅓ’인 경우는 극히 드물다.
(31) 다, 혀다, 혀다
【어근(선행요소)】자․타동사 겸용동사 ‘-’
【파생어 문법 범주】타동사
【파생어 의미】剖, 析, 裂(깨뜨리다)
【‘-켜-’의 기능】강세접미사
 겨 야 미라 (爽其心야 以辯析이라) <능엄경언해 
9:96b>
다시 鄰虛 혀면 곧 眞實ㅅ 虛空 性이니라 (更析鄰虛면 卽實空
性이니라) <능엄경언해 3:68a>
가얍고 블그니란 荔枝 혀노라 (輕紅擘茘枝) <두시언해 15:52a>
 치 아래 앏 사겨 을 글고 혀 네 푼이 앏 잇고 八分이 뒤
36) 사이 유무와 신믈을 맛뎌든 可히 여 보며 머믈오디 아닐 거시며 (人
附書信이어든 不可開折沈滯ㅣ며) <소학언해 5:101a>
37) 고즌 봄 들 머구머 이쇼매 텨 달로미 업소 (花含春意無分別) <백
련초해 필암서원본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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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 잇게 고 <가례언해 7:32b>
자ㆍ타동사 겸용동사인 ‘-’에 강세접미사 ‘--’가 붙은 파생어
이다. 15, 16세기에는 활발하게 쓰였으나, 17세기에는 쓰임이 크게 






交河애 몃 버늘 層層인 어르믈 와 혀 리니오 (交河幾蹴曾氷裂) 
<두시언해 17:30a>
돌 둗거운  혀 드렛도다 (石與厚地裂) <두시언해 중간본 
1:17a>
글쓴이가 찾은 예문은 위에 적은 둘뿐이다. 어간이 ‘히-’인지 ‘
혀-’인지 명확히 가릴 수 없으나, 동사 ‘-’가 존재하고, 같은 구조
로 파생된 강세동사 ‘티-’도 존재하므로, 파생어 ‘혀-’가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33) 숭구로혀다, 숭구루혀다, 숭구리혀다




楡店졀 뒤에 웃둑 션 져 나무 긋헤 숭구로혀 안즌 白松骨이를 <악학습
령 882>
鍮店졀 뒤헤 우둑 션 전나모 긋헤 숭구루혀 안즌 白松骨이도 <청구영언
(진본) 465>
楡店졀 우희 웃둑 션 졋나모 긋희 숭구리혀 안즌 白松鶻이를 <고금가곡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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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가 여러 가지처럼 보이나, 모두 같은 문학작품에 나오는 어휘
의 이표기이다. 사실상 유일례라고 볼 수 있다. 예문만으로는 어간말 
모음이 ‘ㅣ’인지 ‘ㅕ’인지 알기 어려우나, 선행요소로 근대국어 시기의 
‘숭그리-’38)가 있으므로 ‘숭그리-’와 ‘-혀-’로 분석할 수 있다.
(34) 다, 혀다, 다, 혀다
【어근(선행요소)】타동사 ‘-’?
【파생어 문법 범주】타동사
【파생어 의미】拔, 撥, 抽, 撤, 擢(빼다, 뽑다)
【‘-켜-’의 기능】강세접미사
旋嵐風이 부니 불휘  해 다 아디니 <월인천강지곡 58a>
根은 能히 혀디 몯오미오 <법화경언해 7:129b>
내 엄미 업슨 날에 복을 부터 구완야 혀되 내 엄미 아모 난 즐 
몰내다 <지장경언해 상25a>
悲無量 衆生 受苦 슬피 너겨 고져 호미 그지 업슬씨오 <석보
상절 13:39b>
비록 모 根 動호 보나 모로매  機 디니 <능엄경언해 
6:74b>
부쳐 권쇽이 악이 이셔 여 여나디 몯야 목녁으로 고노 구완
야 혀과뎌 <지장경언해 중 11a>
선행요소로 가장 유력한 단어는 타동사 ‘-’39)이나, 중세국어 문
헌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근대국어 문헌에 나타난다. 선행요소가 
다소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같은 구성으로 보이는 파생어 ‘티-’40)
가 중세국어에 존재하므로, ‘-’ 역시 동사 ‘-’에 ‘--’가 결
38) ‘숭그리-’는 중세국어 시기에는 ‘숫그리-’로 나타난다. 근대국어 및 중세
국어 시기의 예문은 다음과 같다. ‘ㅅ>ㅇ’의 특이한 교체를 보여준다.
    鬆開毛 털 숭그리다 <역어유해보 48a> 
    오직 여와 다 기 터리 숫그려 날보고 怒야 우루믈 
對호라 (但對狐與狸 竪毛怒我啼) <두시언해 중간본 4:11a>
39) 계미년에 군병 기 보아 (癸未年監選兵) <동국신속삼강행실도 
효자 7:32>
40) 믄득 니러  象牙笏 텨 가지고 드러 <삼강행실도 런던대학본 충신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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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된 파생어로 볼 수 있다.
17세기 이후로 이 단어는 어간말 모음이 ‘ㅕ’로 확인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위에 제시한 지장경언해의 사례만이 예외로 보이나, 
지장경언해는 월인석보 권21을 참조하여 펴냈으므로, 18세기 당
시의 실제 언어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다.
이 단어는 앞서 본 ‘베-’나 ‘-’의 경우와 비슷한 과정을 겪
었다. 앞서 보았듯 ‘베-’와 ‘-’는 각각 ‘베-’와 ‘-’에 ‘--’
가 붙어 파생된 단어이나, 시간이 갈수록 ‘--’가 인식되지 않게 되
면서 ‘버히-’, ‘히-’와 합류하였다. ‘-’ 역시 ‘-’에 ‘-’가 
붙은 파생어였지만, ‘--’가 인식되지 않게 되면서 ‘히-’로 재구
조화화였다. ‘*켜-’, ‘*키-’, ‘*켜-’ ‘*키-’등 ‘ㅋ’ 계통의 형태






【‘-켜-’의 기능】타동사화 & 강세접미사
소 두위혀 구루믈 짓고 소 업더리혀 비 니 (飜手作雲覆手雨) 
<두시언해 25:55b>
글쓴이가 찾은 예문은 위의 하나뿐이다. 그러나 파생어 ‘업더리왇
-’, ‘업더리티-’ 등이 존재하므로, ‘업더리혀-’ 역시 ‘업더리-’와 ‘-
혀-’로 분석할 수 있다. 문제는 선행요소의 문법 범주이다. ‘업더리-’
는 자동사이다. 강세접미사 ‘-혀-’의 선행요소는 타동사가 압도적으
로 많으며 가끔 자․타동사 겸용동사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자동
사로만 쓰이는 동사가 선행요소로 오는 경우는 이 단어 ‘업더리혀-’
와 아래 다룰 ‘츼켜-’ 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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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의 기능】강세접미사 (& 동사)
니  호 버므로미 그츠니 혓 그틀 움지혀 비르서 能히 펴리라 
(說時默은 絶夤緣니 縮却舌頭야 始解宣리라) <남명집언해 하 18a>
쇼와 왜 터리 치워 움치혀 고솜돋 더니라 (牛馬毛寒縮如蝟) <두시
언해 10:40a>
어러 蛟龍을 무더 南녁 갯므리 움치혓니 (凍埋蛟龍南浦縮) <두시언해 
10:40b>
急縮頭 급히 움치켜다 <역어유해 하 50b>
선행요소는 타동사 ‘움치-’이다. 이곳에 쓰인 ‘혀-’의 기능은 사전
마다 달리 분석하였다. 이조어사전에서는 ‘움치혀다’ 및 ‘움치켜다’
를 모두 ‘움치어 당기다’로 풀이하였다. 뜻풀이로 보면 ‘혀-’를 동사
로 보아 전체를 합성어로 이해한 듯하다. 교학 고어사전에서는 ‘움
치혀다’를 ‘움츠러지게 하다, 오므라뜨리다’로 풀이하는 한편, ‘움치켜
다’는 ‘움치어 당기다’로 풀이하였다. ‘움치혀다’는 파생어로, ‘움치켜
다’는 합성어로 이해한 듯하다. 우리말 큰 사전에서는 ‘움치켜다’는 
따로 뜻풀이를 제시하지 않았고, ‘움치혀다’는 ‘움츠러뜨리다’로 풀이
하였다. 모두 파생어로 본 셈이다.
‘움츠리-’의 뜻은 ‘당기다(引)’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혀-’ 
고유의 뜻이 독자적으로 나타났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여기서
는 이러한 경우 강세접미사로 처리한다. 이는 앞서 보았던 ‘가도혀-’, 








막대과 노흘 가지고 뎌 집의 가 老李다가 자바 져차리켜 고 (將棍
繩到那家裏 把老李拿着背綁了) <박통사언해 중 28b>
글쓴이가 찾은 예문은 위에 제시한 것 하나뿐이다. 선행요소로 ‘져
차리’ 형태는 찾을 수 없다. ‘졎-’과 관련될 듯하나, 형태상 문제가 
크다. 파생어의 문법 범주도 위의 예문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으나, ‘-
혀-’가 결합한 파생어는 타동사가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타동사로 추
정한다. 고어사전류에는 ‘뒷짐 지우다’로 풀이해 놓았다.
(38) 조리혀다, 주리혀다1, 주리히다, 주리켜다, 주리키다
【어근(선행요소)】타동사 ‘조리다’
【파생어 문법 범주】자․타동사 겸용동사
【파생어 의미】小, 拘攀, 縮(쪼그리다, 줄이다)
【‘-켜-’의 기능】강세접미사 (& 동사)
녯 사믜  조리혀 내 모믈 기 며 (古人之小心黜己) <번역소
학 8:28a>
約 조리혈 약 긔약 약 <신증유합 하 4a>
리기 범면 조리혀니 (繫縛者相拘攣) <태산집요 69a>
즘으로 여곰 뇨심을 주리혀디 못며 (令獸尿[肉+尋]不縮) <마경
초집언해 하 79b>
버히인 곳이 갓치 죄이여 주리히디 아니코 (被割處ㅣ皮不緊縮고) <증
수무원록언해 3:39b>
다리 주리켜고 니 이 아비과 곡쳑이 알이오<마경초집언해 상 
76a>
그 被刃 곳이 갓과 히 죄여 주리키고 <증수무원록언해 3:36b>
선행요소로 타동사 ‘조리-’는 확인되나, ‘*주리-’는 확인되지 않는
다. 그러나 ‘주리치-’41)가 문증되므로 ‘*주리-’의 존재도 추정할 수 
있다. ‘혀-(引)’ 본래의 뜻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으나, 이 글에서는 
‘혀-’ 고유의 의미가 독자적으로 드러난 경우에만 ‘혀-’를 동사로 간
41) 주리쳐 여  번 티고 (縮跳一打) <무예도보통지 26b～2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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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므로, 이곳의 ‘-혀-’는 강세접미사로 처리한다. 이 단어는 타동
사로도 자동사로도 쓰인다. ‘-혀-’가 결합된 파생어가 자동사로도 쓰
이는 예는 앞서 ‘가동그리혀-’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예문에 나타나는 ‘주리혀-’는 두 가지 뜻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여






녯 야 주리혯던 니피 니르왓고 새 려 거덧 어미 여러 리로
다 (舊低收葉擧 新掩捲牙重) <두시언해 18:9b>
戢 주리혈 즙 <신증유합 하 33b>
이 몸 주근 後면 지게 우 거적 더퍼 주리혀 여 가나 <청구영언 진
본 463 將進酒辭>
括髮은 닐온 삼 노호로 머리 주리혀 미오 <가례언해 5:27b>
이 단어는 ‘小, 縮’을 뜻하는 ‘주리혀-’와는 뜻이 사뭇 다르다. 교
학 고어사전, 우리말 큰사전의 ‘주리혀다’ 항목의 뜻풀이에는 ‘거
두다, 걷어모으다’만 나타나고 ‘줄이다’는 나타나지 않으나, 앞서 보았
듯 ‘줄이다’를 뜻하는 ‘주리혀-’도 존재한다.42) 이조어사전에는 ‘주
리혀다’는 ‘縮’으로 풀이하고, ‘주리혀‧다’는 ‘걷다, 걷어모으다’로 풀이
하였다. 별개의 두 단어로 처리한 셈이다. 17세기 국어사전에서는 
‘주리혀-’를 셋으로 나누어서, 첫째는 ‘오그리다, 쭈그리다’, 둘째는 
‘걷다, 걷어모으다’, 셋째는 ‘줄이다(縮)’로 풀이하였다.
‘縮’과 ‘收’는 의미상 어느 정도 통하는 바가 있다. 위에 든 가례언
해의 예문 ‘머리 주리혀’는 풀었던 머리카락을 모아서 묶는다는 뜻
이다. 머리를 묶으면 부피가 줄어드니 ‘縮’과도 관련되고, 묶으면 흩
42) 고어사전류에서 ‘주리켜-’, ‘주리히-’의 뜻풀이로는 ‘줄이다, 오그리다’ 
등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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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것을 거두어들이므로 ‘收’와도 관련된다. 그러나 ‘주리혀-’의 모
든 용례를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앞서 ‘가도혀-(囚)’와 ‘거두혀-(收)’를 별개로 나누었던 논리를 적용
하여, ‘주리혀-’ 역시 동음이의어로 나눈다. ‘小, 縮’을 뜻하는 단어는 
‘주리혀-1’, ‘收, 戢’을 뜻하는 단어는 ‘주리혀-2’로 처리한다.
이 단어는 타동사로 쓰인 예만 보인다. ‘-혀-’의 선행요소는 알 수 
없다. ‘거두다’를 뜻하는 ‘주리-’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小, 縮’을 
뜻하는 ‘조리혀-/주리혀-’의 의미가 확장 및 분화를 겪으면서 ‘收, 
戢’을 뜻하게 된 것으로 추측한다.
(40) 줏구리혀다, 주리혀다, 주리켜다
조리켜다, 줏그리혀다, 줏리혀다, 죽그리혀다, 죽리혀다, 쥿그리혀
다, 둣그리혀다
【어근(선행요소)】타동사 ‘줏구리-’, 부사 ‘줏구리’
【파생어 문법 범주】타동사
【파생어 의미】蹲(쭈그러뜨리다)
【‘-켜-’의 기능】강세접미사 (& 동사)
뒤흐로 보면 개 줏구리혀 안니 고 <마경초집언해 상 4a>
허리 주리혀고   이 오좀 뒤트러뎌 알이오 <마경초
집언해 상 72b>
리 살오고 허리 주리켜 이 비긔로 알이오 (擺尾蹲腰者 
脾氣痛也) <마경초집언해 상 71b>
支者坐 조리켜 안 <역어유해 상 40a>
 드딀 제 허리 줏리혀며 눕고져 호 눕디 못며 <마경초집언
해 하 76b>
헌 오 닙고 수플 속의 줏그리혀 안잣다가 (身衣敗絮 蹲於榛棘中) <태
평광기언해 1:30a>
쇼댱을 알코 허리 죽그리혀고  오면 포경을 알코 <마경초집언
해 상 105b>
즘으로 여곰 허리 죽리혀 힘이 업스며 뒷리 고다 막대 여 
<마경초집언해 하 43a>
리의 니러 좌우로 난화 셔며 원이 쥿그리혀 안 <후수호젼 
10:104>
燈盞갓튼 눈을 번드기며 둣그리혀 안니 <유이양문록 36:33b>
‘켜다’의 통시적 변화 127
고어사전류에는 ‘줏구리혀다’, ‘주리켜다’, ‘조리켜다’ 세 가지만 
실려 있으나, 문헌자료에는 더욱 다양한 형태가 나타난다.43) 중세국
어 시기의 자료는 보이지 않으나, 근대국어 초기에 활발히 쓰인 것으
로 보아 중세국어 시기에도 이미 있었던 단어로 보인다. 선행요소는 
타동사 ‘줏구리-/줏그리-’와 부사 ‘줏구리/줏그리’44) 모두 가능성이 
있다. 선행요소를 타동사로 보면 뒤의 ‘혀-’는 동사로도, 접미사로도 
볼 수 있고, 선행요소를 부사로 보면 뒤의 ‘혀-’는 동사로 보아야 한
다. 여기서는 ‘혀-(引)’ 고유의 뜻이 독자적으로 쓰였는지 여부가 불
확실하다고 보아 ‘-혀-’를 강세접미사로 처리하고, 그 앞의 ‘줏그리
-’를 동사로 간주한다.
(41) 지혀다
【어근(선행요소)】타동사(?) ‘지-, 지이-, 지여-’?
【파생어 문법 범주】자․타동사 겸용 동사
【파생어 의미】倚, 靠, 靠著(기대다)
【‘-켜-’의 기능】강세접미사
그 딥도란  지 오 林淨寺로 가 예 대수히 이쇼 <월
인석보 8:99a>
등의 브름 낸 사미 궤예 지혀 이쇼미 어려우니 (有背疽之人難於隱
几) <구급간이방언해 3:27a>
이 믈 어돔 며 버미 뫼 지혐 니 (如龍得水며 似虎이 靠山이
라) <초발심자경문 야운 41b>
主人 兄弟ㅣ 다 階下의 杖을 지혀 두고 드러가 哭호믈 盡哀고 그치라 
按호니 <가례언해 9:13b>
구졍누의 올라 난간을 지혀셔 남녁흘 라시니 <명황계감 필사본 2:13a～b>
상의 지혀 됴을더니 문득 의  아문으로 드러가니 <태상감응편 
3:47a>
선행요소로 형태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찾기 어렵다. 그러나 15
43) 이현희(1997)에는 ‘좃고리혀다’도 제시하고 있으나, 글쓴이는 그 형태를 
찾을 수 없었다.
44) 무적에 줏구리 걸안자 (蹲踞土埵야) <법화경언해 2:1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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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국어에 倚를 뜻하는 ‘지-’, ‘지이-’, ‘지여-’를 찾을 수 있
다.45) 이전 시기에는 동사 ‘*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파생어 
‘지혀-’는 기대는 대상이 대격형으로도 나오지만 처격형으로도 나온
다. 따라서 여기서는 자․타동사 겸용 동사로 간주한다. 현대국어 ‘기대
-’도 이와 비슷하게 쓰인다.
(42) 추혀다, 츄혀다, 추키다, 츄키다
【어근(선행요소)】타동사 ‘추-’
【파생어 문법 범주】타동사 겸용 동사
【파생어 의미】揚(추키다)
【‘-켜-’의 기능】강세접미사 (& 동사)
홀연 해 구러뎌 네 발을 공듕으로 추혀며 (忽然倒地야 四足稍空
며) <마경초집언해 하 98a>
친히 붓드러 벼의 누이고 니불을 츄혀 덥흐 <완월회맹연 124:24b>
강녕부졍이 죵을 추켜 나 지즈라 야 <속삼강행실도 중간본 충
신 5a>
내비위에 맛다고 을 츄켜 세우다가는 <매일신문 1898.6.30. 논설>
현대국어의 ‘추키-’로 이어지는 단어이나, 문헌자료에는 그리 많이 
보이지 않는다. 예문은 근대국어 시기부터 나타나나, 15세기에 타동
사 ‘추-’가 보이므로,46) ‘추혀-’ 역시 15세기에 존재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혀-(引)’ 본래의 의미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기는 하나, 
‘추-’와 구분되는 별도의 의미가 포착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여
45) 예문은 다음과 같다. ‘지여-’는 타동사로 쓰인 것이 확인되나, ‘지-’와 
‘지이-’는 그런 예문이 보이지 않는다.
    机 안자 지​​​ 거시라 <석보상절 11:34b>
    님 白玉堂에 올아 님 金華省애 지이니라(上君白玉堂 倚君金
華省) <두시언해 24:41a>
     셔며  말며  녀며 모 서르 지
여며 서르 期約씨오 <능엄경언해 7:54b>
46) 시혹 헐며 시혹 기리샤 當時예 리 누르며 추실 미시니라 <선종영
가집 하 7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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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는 강세접미사로 처리한다.
이 파생동사는 합성어 ‘추혀들다’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현대국어에
서는 ‘추켜세우다’도 합성어로 처리하여 사전에 올렸다. 문헌자료에서






 실만 츼켜면 침을 아니 줌만 디 몯니라 (偏一絲不如不針) <마경
초집언해 상 55a>
글쓴이가 찾은 예문은 위에 적은 것 하나뿐이다. 선행요소는 중세국
어 자동사 ‘츼-’47)이다. 일반적으로 ‘-혀-’의 선행요소는 타동사이나, 
앞서 다룬 ‘업더리혀-’와 이곳의 ‘츼켜-’는 예외로 자동사가 쓰였다. 
현대국어 ‘치키-’와는 뜻이 너무나 다르므로 관련성이 없어보인다. 현
대국어 ‘치키-’는 뒤에 다룰 ‘치-’와 관련된 단어로 보인다.





生滅 根元이 이 브터 헤 나타 모 十方 十二衆生 보 (生滅根
元이 從此披露야 見諸十方十二衆生호) <능엄경언해 8:90a>
도로혀 雲霧  번 헤혀고져 다라 (還思霧一披) <두시언해 
20:50a>
뉴은  헤혀고 상 우 누엇고 (柳生坦腹於臨軒榻上) <태평광기언
해 1:22a>
47) 平等은  씨니 녁 칀 公事 아니  씨라 <월인석보 1:4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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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터럭을 헤켜고 빗기되 (撒開頭髮梳) <박통사언해 상 40a>
김시 제 남진의 분묘애 라가 플 허혀고 사  자니라 <동국신속
삼강행실도 열녀 7b>
타동사 ‘헤-’에 강세접미사 ‘--’가 붙어서 형성된 파생어이다.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용례가 확인되나 현대국어에서는 쓰이지 않
는다. ‘허혀-’는 음운론적으로 다소 설명하기 까다로운 형태이나, 앞
서 ‘혀-’와 ‘혀-’에서 비슷한 현상을 찾을 수 있다.
(45) 횟도로다, 횟도로혀다




모딘 벼릐 變怪 能히 리 횟도로라 <월인석보 10:102a～b>
巫峽엣  믌겨른 天地 횟도로혀  도다 (巫峽秋濤天地回) 
<두시언해 23:30b>
두시언해 중간본의 예를 제외하면 15, 16세기에만 나타난다. 선
행요소는 타동사 ‘횟도-’와 부사 ‘횟도로’ 두 가지를 모두 생각할 
수 있다. 음운 면에서 부사 ‘횟도로’가 더 가깝기는 하나, 그렇게 처
리할 경우 ‘혀-’를 동사로 봐야 하는데, 복합어에서 동사 ‘혀-(引)’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음운이 약간 다르더
라도 동사 ‘횟도-’를 선행요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48)
지금까지 45개의 파생어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논의한 강세접미
사 ‘-/혀/켜-’와 관련된 내용 중 몇 가지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48) 이현희(1996:647～649)에서는 제2, 제3음절의 ‘ㆍ/ㅡ’가 ‘ㅗ/ㅜ’로 변하는 
현상을 관찰하고 그 사례로 동사 ‘*갓-’와 ‘갓로왇-’, 동사 ‘도-’
와 부사 ‘도로’, 동사 ‘횟도-’와 부사 ‘횟도로’, 동사 ‘너므-’와 부사 ‘너
무’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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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는 글쓴이가 찾은 모든 이형태를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예컨대 ‘느르혀다, 느리혀다, 늘으혀다, 늘의혀다’의 경우 ‘ㅡ’가 2회, 
‘ㅣ’가 1회, ‘[j]’가 1회 나타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49) 그리고 ‘닐
윽혀다(일으키다)’, ‘도릿키다’와 같은 경우, 어간말 ‘ㄱ, ㅅ’은 중철표
기로 나타난 것이므로 실제 어간말음은 ‘ㅡ’로 처리하였다.
어간말 자음이 오는 경우는 단 한 번으로, 그나마도 유성자음인 
‘ㄹ’이다. 모음은 단모음이거나 하향이중모음이며,50) 단모음 중에서는 
‘ㅣ’의 비중이 단연 높다. 조음위치가 같은 ‘[j]’까지 포함시키면 전설 
고모음의 비중이 60%를 넘는다.
② 선행요소 및 파생어의 문법범주
선행요소와 파생어 모두가 타동사인 경우가 압도적이다. 그 외의 
문법범주는 강세접미사 ‘-켜-’와는 결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9) 근대국어의 혼란한 표기법을 생각하면, 소수 특이형태들이 너무 많게 계
산되는 문제가 있으나, 이들을 선별하여 걸러낼 마땅한 기준이 없어 일단
은 본문과 같이 처리하였다.
50) ‘츄혀다’, ‘츄키다’에서 상향이중모음 ‘ㅠ’가 나오기는 하나, 이는 ‘ㅊ’의 구




【선행요소】타동사 ‘걸위-(拘, 鉤)’(걸리게 하다, 거리끼다)
【합성어 품사】타동사
【합성어 의미】拘引(걸어 끌다)
그르메 프른 므릐 마니 걸위혀 맛낫니(影遭碧水潛句引) <두시
언해 중 18:3b>
예문은 위에 들어보인 하나뿐이다. 한문 원문의 ‘句引(=拘引)’에 
대응하는 우리말 표현으로 ‘걸위혀-’가 나와 있다. ‘걸위-’만으로는 
‘拘引’을 뜻하지 못하며, ‘拘’만 뜻하므로,51) ‘혀-’는 한문 원문의 ‘引’





【합성어 의미】永, 延(길게 당기다, 늘이다)
놀애 마 기리혀 거시오 소 기리혀믈 의지 거시오 (歌永
言 聲依永) <소학언해 선조판 1:10>
목을 기리혀 칼 바다 죽다 (延頸受刃而死)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충신 
1:73b>
다시 사라 열다  기리혀 죽거 (復甦延十五年而歿) <동국신속삼
강행실도 효자 5:87b>
선행요소로 동사 ‘기리-’, ‘길이-’를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단어는 
‘譽, 頌, 讚’만 뜻하는 것으로 보이며, ‘永’과 가까운 뜻은 나타나지 않
는다. 뜻이 비슷한 동사로는 ‘기/기르-’를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동
51) ‘몬져 欲로 걸위여 잇그시고(先以欲拘牽)’ <법화 4:160a>, ‘四時와 八
節에 도로혀 禮에 걸위여(四時八節還拘禮)’ <두시언해 중 8:2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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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어간말 모음도 다르거니와 성조도 ‘平平’이므로, ‘기리혀-(平去
去)’의 선행요소로 보기는 문제가 있다. 선행요소로 가장 무리 없는 
형태는 부사 ‘기리(永, 성조는 平平 또는 平去)’이다.
이 합성동사의 의미는 교학 고어사전에서 세 가지로 상세히 구분
하였다. 첫 번째 의미는 ‘길게 끌다’로, 위의 첫 번째 문장을 예문으로 
들었다. 두 번째 의미는 ‘길게 빼다, 늘어뜨리다’로, 위의 두 번째 문장
을 예로 들었다. 세 번째 의미는 ‘늘이다, 연장하다’로 위의 세 번째 
문장을 예문으로 들었다.52) 세 가지 모든 의미가 ‘혀-’의 본래 뜻인 
‘당기다(引)’와 관련된다. 따라서 ‘기리혀-’는 파생어로 보기 어렵다.
부사 ‘기리’에 동사 ‘혀-’가 붙어 만들어진 합성어로 보면 ‘기리혀
-’ 전체는 합성동사로 파악된다. 그러나 부사 ‘기리’와 동사 ‘혀-’를 
따로 떼어 통사적 구성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여기서는, 이조어사
전, 교학 고어사전, 우리말 큰 사전 셋 모두에 이 단어가 등재




【합성어 의미】推引, 豗蹙(밀고 당기다, 밀고 끌고 하다)
바믈 밀기 오히려 盈縮이 이시려니와 <월인석보 10:122b>
길헤 므리 서르 다 밀혓도다 (行潦相豗蹙) <두시언해 중간본 13:7a>
상반되는 의미를 지닌 ‘밀-’과 ‘-/혀-’가 만나 만들어진 합성어
이다. 글쓴이가 찾은 예문은 위에 보인 둘 뿐이다. ‘혀-’ 본래의 의미
가 뚜렷이 나타나므로 강세접미사로 볼 수는 없다.
(4) 에후로혀다, 에후루혀다, 에후르혀다
【선행요소】타동사 ‘에우-’?
【합성어 품사】타동사
52) 남광우(1997)에는 그 외에도 더 많은 예문을 들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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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어 의미】圍引(둥글게 휘어 당기다, 휘감아 끌다)
힝금 목을 에후로혀 안고 <청구영언 진본 536>
大棗볼 붉은 柯枝 에후루혀 훌터  담고 <가곡원류 809>
曹彬의 드 칼로 무지게 휘온 드시 에후루혀 리 노코 <청구영언 진
본 499>
曺彬의 드는 칼로 무지게 휘운 드시 에후르혀 다리 녹코 <가곡원류 619>
이현희(1997)에는 ‘에우루-’ 형태도 제시되어 있으나 글쓴이는 
이 형태를 찾지 못하였다. 이 단어의 ‘혀-’ 앞에 있는 요소는 무엇인
지 파악하기 어렵다. 동사 또는 부사 중에서 ‘에후로…’, ‘에후루…’, 
‘에후르…’ 등의 형태는 찾을 수 없었다. 가장 관련 있는 단어로 타동
사 ‘에우-(圍)’를 생각할 수 있으나, ‘에우-’만으로는 그 뒤에 보이는 
‘로, 루, 르’ 등을 설명하기 어렵다. 비슷한 시기에 ‘에후루치-’53)가 
있으므로 ‘에후루-’와 ‘혀-’로 분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합성동사의 의미를 이조어사전에서는 ‘둘러 당겨’, 교학 고어
사전에서는 ‘에둘러 당기다’, ‘둥글게 휘어 당기다’, 우리말 큰 사전
에서는 ‘휘감아 끌다’로 제시하였다. 세 사전 모두 ‘당기다, 끌다(引)’
의 의미를 적극 드러내어 풀이하였다. 위에 제시한 예문도 ‘목을 끌어 
당기다’, ‘대추 가지를 휘어 당기다’, ‘무지개 휘어지듯 둥글게 당기다’
로 해석되므로, ‘당기다’의 의미가 뚜렷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여기





接引 자바ᆯ 씨라 <월인석보 8:36a>
53) 치마리 뒤가닭을 에후루쳐 휘여다가 압흉당의  부치고 옥보방신 완
보 졔 <남원고사 필사본 1:2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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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가 찾은 예문은 위에 보인 하나뿐이다. 예문이 적어 단정하
기는 어려우나, 중세국어에 ‘자바-’, ‘잡아-’, ‘자바-’54) 
등이 있으므로, ‘자바-’도 비슷하게 처리할 수 있다. ‘잡-’과 ‘-’




【합성어 의미】引見(데려다가 보다, 불러들여 보다
開元中에 녜 혀보시니 (開元之中常引見) <두시언해 16:26a>
이조어사전, 교학 국어사전에는 표제어로 올라있으나, 우리말 
큰 사전에는 없는 단어이다. ‘引見’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
을 불러들여 보는 것을 뜻한다. ‘혀보-’가 그러한 뜻으로 쓰였다면 
합성어로 처리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예문이 하나뿐이어서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문의 ‘引見’을 축자 번역하면서 나타난 직역투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
4.1.3. 동사 ‘혀-’에 다른 접사가 결합된 경우.
(1) 치다
【분석】접두사 ‘치-’ + 동사 ‘-’
【의미】잡아당기다. 끌어당기다
리예 딜  넌즈시 치시니 聖人 神力을 어 다 리 <용비
어천가 87>
54) 예문은 각각 다음과 같다.
    리 바기옛 머리터리  져봄을 이 자바​​요​ <구급간이방언해 
1:30b>
    머리터럭  져부미 붇만 닐 자바​​면 즉자히 사니라 <구급방
언해 상 76a>
    須彌山ㅅ 기슬글 후려 龍王 자바​야 <석보상절 24:3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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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어사전과 교학 국어사전에는 접두사 ‘치-’ 항목의 예문으
로 위 문장을 들어두었다. 우리말 큰 사전에는 ‘치-’의 분석에 
관한 정보가 없다. 근대국어에 ‘츼키-’가 있으나 뜻이 다르므로, 여기
서는 ‘치-’와 ‘츼키-’를 별개의 단어로 처리한다(‘츼키-’는 앞에서 
설명하였다). 현대국어 ‘치키다’와 관련이 있기는 있으나 근대국어 시
기의 예문이 없어 다소 문제이다.
(2) 혀힐후다
【분석】동사 ‘혀-’ + 강세접미사 ‘-힐후-’
【의미】계속 당기다
비록 이브로 숨 쉬며 누 도 혀힐후고 눌로 마디 말며 (雖氣從口
出呼吸 開眼猶引按莫置) <구급간이방언해 1:60b>
고어사전류에 없으나, 연규동(2005)에 제시된 단어이다. 동사 ‘혀
-’에 강세접미사 ‘-힐후-’가 붙은 파생어로, 연규동(2005)에서는 원
문의 ‘引’에 해당하는 단어로 보고 ‘계속 당기다’로 풀이하였다. 이 글
에서도 마찬가지로 처리한다.
4.1.4. 그 밖의 경우
도도 혀다, 도도 키다
【분석】부사 ‘도도’ + 동사 ‘혀-/키-’ (통사적 구성)
【의미】돋우어 켜다
기러기 우 밤에  홀노 이 업셔 殘燈 도도 혀고 輾轉不寐 
에 窓 밧게 굵은 비 소에 더욱 茫然여라 <樂學拾零 0548 康江月>
촉불을 도도 키고 두리 셔로 마조 안져 갈 이를 각하고 보 이를 
각니 졍신이 아득 한숨질 눈물 제워 겅겅 오열야 <열녀춘향수절가 
완판본 상42b>
교학 고어사전에서는 ‘도도혀-’를 둘로 나누어, 파생어와 합성어 
두 가지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말 큰 사전에서는 ‘도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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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생어로만 다루었고, 위와 같은 경우는 다루지 않았다.55) 선행요
소를 동사 ‘도도-’로 보면 위의 경우는 합성어(비통사적 합성어)로 
파악되나, 선행요소를 부사 ‘도도’로 보면 합성어로도 볼 수 있고 통
사적 구성으로도 볼 수 있다. 우리말 큰 사전에서는 부사 ‘도도’를 
실어놓고, ‘도도혀다’에는 합성어 관련 내용을 싣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도도 혀다’는 통사적 구성으로 처리한 듯하다.
합성어와 통사적 구성을 가르기는 종종 어려울 때가 있으며, 이 경
우에는 고어사전들 사이에도 엇갈린 처리를 보이고 있다. 합성어와 통
사적 구성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행요소 ‘도도’의 정체를 밝혀
야 한다. 이곳에 쓰인 ‘도도’는 동사로 보기 어렵다. 어간복합어와 통
사적 구성의 판별 기준을 논한 이선영(2006:70～82)를 참조하면,56) 
이곳의 ‘도도’는 다양한 후행 성분이 확인되기 때문에 부사로 보아야 
한다.57) 또한, 어간 합성어는 구성 요소들의 합 이외의 제3의 의미가 
생겨나곤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의 ‘도도 혀다’는 ‘돋우어’와 ‘켜
다’ 이외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도도 
혀다’를 부사 ‘도도’와 동사 ‘혀-’의 통사적 구성으로 처리한다.
이상으로 이 글에서 다룬 ‘혀-’ 관련 단어들의 목록을 정리하여 아
래에 보인다. 이형태는 생략하고 대표형과 의미만 적는다.
① 강세접미사 ‘-(>혀)-’ 파생동사 45개
  가도혀다(收, 捲攣), 거두혀다(搐, 褰), 가동그리혀다(捲攣), 가혀다
55) 이조어사전에는 ‘도도혀-’가 실려 있지 않다.
56) 이선영(2006)에서 제시한 판별 기준은 두 가지이다. 첫째, 선행 성분이 
영변화 파생부사라면, 그 부사의 수식을 받는 후행 성분이 다양하게 확인되
어야 한다. 둘째, 선행성분이 영변화 파생부사라면, 동시대에 같은 어간에 
부사 파생 접미사가 결합한 파생부사가 생산적으로 쓰이지 않아야 한다.
57) 몇몇 예문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져젯 사도 갑슬 도도 내디 아니리라 <노걸대언해 上63a>
    션동이 일엽쥬의 등불을 도도 달고 만경챵파의 살갓치 오난지라<조웅전(고소설 판
각본 전집3) 상8a>
    초록우단 슈운혜 시 잇게 도도 신고<남원고사 필사본 1: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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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疊), 갓고로혀다(倒), 거리켜다(逆), 거후리혀다(傾), 곱흐리혀다(曲), 
그리혀다(刺), 그우리다(倒), 글희혀다(開), 기우리혀다(傾), 나혀다
(進), 내다(出), 느르혀다(挽, 延), 니르다(興, 起), 님의혀다(끌어 
여미다), 도도혀다(陞), 도다(反, 返), 두르다(旋, 反), 드리다
(吸), 드위다(反, 飜), 들혀다(堤), 모도혀다(括), 믜혀다(裂), 버리혀
다(開), 베다(割), 뷔트리혀다(搐), 뷔혀다(攀), 다(떼다), 다
(剖, 析), 혀다(裂), 숭구로혀다(웅크리다), 다(拔, 擢), 업더리혀
다(覆), 움지혀다(縮却), 져차리켜다(背), 조리혀다(小, 縮), 주리혀다2
(收), 줏구리혀다(蹲), 지혀다(倚), 추혀다(揚), 츼켜다(偏), 헤다(披), 
횟도로다(回)
② 동사 ‘(>혀)-’ 합성동사 6개
  걸위혀다(拘引), 기리혀다(永, 延), 밀다(推引), 에후로혀다(圍引), 
자바혀다(接引), 혀보다(引見)
③ 동사 ‘(>혀)-’ 관련 기타 파생동사 2개
  치다(引), 혀힐후다(引)
2. 현대국어에 남은 ‘켜-’ 관련 동사들
17세기 이래로 시간이 흐를수록 ‘켜다’가 관련된 복합어는 줄어들
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현대국어에서는 이들이 
음운변화를 겪은 결과 ‘…켜…’, ‘…키…’ 형태로 남아있다. ‘…켜…’로 
나타나는 경우는 ‘켜다’에서 비롯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으나, ‘…
키…’로 나타나는 경우는 사동 및 피동접미사 ‘-이/히/리/기-’에서 왔
는지 동사 ‘켜다’에서 왔는지 구분하기 어렵게 된다. 이 글에서는 표
준국어대사전에 실린 어휘를 대상으로 현대국어에 남은 ‘켜-’ 관련 
동사들을 살펴보겠다. 이 글에서는 표준어는 물론, 북한어, 방언, 비
표준어 자격으로 실린 것들도 논의에 포함시킨다. 우선 사전에 등재
된 단어 중 어간이 ‘…켜…’, ‘…키…’로 끝나는 것을 모두 보이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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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어>
  가리키다, 개키다, 거머삼키다, 내리키다, 내키다, 늘키다(참으며 흐느
껴 울다), 돌이키다, 되삼키다, 뒤엉키다, 들이키다(가까이 옮기다), 들키
다, 몽키다(<다, 덩어리가 되다), 뭉키다(<긔다, 덩어리가 되다), 
부둥키다, 불러일으키다, 붙움키다(‘부둥키다’의 원말), 비키다, 삼키다, 
시키다, 얽히고설키다, 엉키다, 움키다, 일으키다, 제키다(살갗이 조금 다
쳐서 벗겨지다), 지키다, 집어삼키다, 짓시키다, 추키다, 치키다, 홈키다, 
훔키다
들이켜다, 물켜다, 실켜다, 여립켜다, 헛물켜다
<북한어>
  걸키다(걸리다-피동), 걸키우다, 내키다(내쉬다), 들이삼키다, 맞부둥키
다(마주 부둥켜 안다), 모둥키다(뒤섞여 얽히다, 움켜쥐다), 몰키다(모이다)
<방언 및 비표준어>
  가르키다, 간질키다, 걸리키다(강원), 걸키다(걸리다, 거리끼다, 긁히
다, 경상), 까물키다(까물치다), 놀래키다(충청), 뇌키다(녹이다, 평북), 
닳키다(닳리다), 도디키다(훔치다, 경북), 두르키다(돌이키다), 들이키다
(들이켜다), 들키다(들리다-피동), 디키다(들리다, 전남), 떨키다(놓치
다, 전남), 뛰키다(뛰게 하다, 강원), 뜰키다(놓치다, 전남), 띠키다(뛰게 
하다, 강원), 말니키다(말썽부리다, 평안), 물키다1(물리다(질리다), 전
남), 물키다2(물쿠다(더워지다, 무르게 하다), 함경), 바꾸키다(바뀌다, 
강원), 발키다(바치다), 배키다(숨기다, 함남), 벌키다(벗기다, 함남), 보
키다(보이다-피동, 강원), 부내키다(떠들다, 함남), 부담키다(부둥키다, 
평남), 부드키다(부둥키다, 함남), 부리키다(부르트다, 경남), 불키다(부
르트다, 경상, 전남), 살키다(살리다, 평남), 숨키다(숨기다, 경남, 황해), 
신키다(신기다, 강원), 쌔키다(속이다, 경남), 쎄키다(썩히다, 평북), 쐬
키다(속이다, 평북), 씰키다(스쳐서 상처나다, 전남), 아르키다, 안치키다
(앉히다, 강원), 알키다(알리다, 전남, 충북, 함경), 옹키다(옹크리다, 제
주), 우키다(안아주다, 함경), 웅키다(웅크리다, 제주), 일배키다(일으키
다, 경남), 자키다(잦히다), 잦키다(잦히다, 경남), 젖키다(젖히다), 좀키
다(잠기다, 제주), 지키다(지껄이다, 경남), 징키다(지키다, 경남), 할키
다(할퀴다), 훌키다(훑이다-피동, 경남)
위에 제시한 항목 중에서 ‘켜다’와 관련되는 항목으로 일단 추려낼 
수 있는 것은 아래 세 무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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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형태에 ‘…켜…’가 나타나 현대국어의 공시적 관점으로도 ‘켜다’와 
연결되는 단어: 들이켜다, 물켜다, 실켜다, 여립켜다, 헛물켜다
  (ㄴ) 현대국어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옛말 자료에서 ‘-/혀/켜-’
가 확인되는 단어: 개키다, 내키다, 들키다, 돌이키다, 두르키다(돌이키
다), 들이키다(들이켜다), 일으키다, 추키다, 치키다
  (ㄷ) ‘-키-’ 앞의 선행요소가 분석되는 단어 : 걸키다(걸리다-피동), 
걸리키다(걸리다), 내리키다, 놀래키다(놀래다), 닳키다(닳리다), 들키다
(들리다-피동), 떨키다/뜰키다(놓치다, 떨어뜨리다), 뛰키다/띠키다(뛰게 
하다), 몰키다(모이다), 바꾸키다(바뀌다), 보키다(보이다-피동), 살키다
(살리다), 숨키다(숨기다), 신키다(신기다), 안치키다(앉히다), 알키다(알
리다), 잦키다/젖키다(젖히다), 좀키다(잠기다), 훌키다(훑이다-피동)
이들 중 (ㄱ), (ㄴ)은 별다른 논란 없이 동사 ‘켜-’와 관련된 강세
접미사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ㄷ)은 더 상세히 살펴봐야 한다. 
우선 (ㄱ)에 해당하는 단어들부터 짚어보겠다.
(1) 형태에 ‘…켜…’가 나타나 현대국어의 공시적 관점으로도 ‘켜다’
와 연결되는 단어
형태에 ‘…켜…’가 들어있는 (ㄱ)의 단어 중 ‘들이켜-(<드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명사+동사’ 구조이며, 이때의 ‘켜다’는 동사의 
뜻을 보존하고 있다. 이들의 표준국어대사전 풀이는 다음과 같다.
  물-켜다〔-켜, -켜니〕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다. 
  실-켜다 [실ː--]〔-켜, -켜니〕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내다. 
【＜실다＜월석＞ ←실+-】
  여립-켜다〔-켜, -켜니〕 여리꾼이 손님을 끌어들이다.
  헛물-켜다 [헌---]〔-켜, -켜니〕 애쓴 보람 없이 헛일로 되다.
‘물켜다’와 ‘실켜다’의 ‘켜다’는 ‘당기다(引)’의 뜻을 보존하고 있다. 
‘여립켜다’에서도 ‘켜다’는 뜻풀이 ‘끌어들이다’에 대응하는 뜻을 지니
고 있다. ‘여립’에 대해서 남한 사전에서는 ‘여리꾼’을 찾을 수밖에 없
으나, 북한 사전에서는 명사 ‘여립’을 찾을 수 있다.58) ‘헛물켜다’도 
‘켜다’의 통시적 변화 141
명사 ‘헛물’과 동사 ‘켜다’의 결합으로 볼 수 있으며, 본래 비유로 쓰
이던 의미가 사전적 의미로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다.
‘들이켜다’는 중세국어에서 ‘드리-’로 나타나던 단어로, ‘마구 마
시다, 세차게 들이마시다’라는 뜻이다. 복합어의 뜻풀이를 보아서는 
‘켜다’의 본래 의미인 ‘당기다(引)’가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으며, ‘들
이-’의 의미와 겹치기도 한다. 사실상 (ㄴ)의 단어와 성격이 비슷하
다. 비표준 형태인 ‘들이키다’도 확인되나, 남북한 사전 모두 공식어
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59)
  (2) 현대국어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옛말 자료에서 ‘/혀/켜-’
가 확인되는 단어
현대국어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옛말에서 ‘/혀/켜-’가 확인되는 
(ㄴ)의 단어들은 앞서 4.1.의 논의에서 다룬 바 있으므로 자세한 설명
은 생략한다. 해당 단어들의 옛말 형태를 간단히 밝히면 아래와 같다.
  개키다(<가혀다, 키다), 내키다(<내다), 돌이키다(<도로혀다<도
다), 두르키다(<두루혀다, 두혀다, 두로혀다<두르다), 들키다(<들
혀다), 일으키다(<니르다, 니다), 추키다(추혀다), 치키다(치다)
이들 중 ‘개키다’와 ‘추키다’ 등은 ‘개다’ 및 ‘추다’와 형태 및 의미 
면에서 관련된 단어이므로 강세접미사 ‘-키-’를 공시적으로도 분석
할 수 있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접미사 ‘-키-’를 표제항으
58) 조선말 대사전(증보판)의 뜻풀이는 아래와 같다.
    여립 [명] 낡은 사회에서, 상점앞에 서서 손님을 끌어들여 물건을 사게 하는 
일. =여리. ◇ 여립(을) 켜다 낡은 사회에서, 여리군이 손님을 끌어들이다.
59)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들이키다’를 ‘들이켜다’의 북한어로 소개하고 있으
나, 조선말 대사전을 확인한 결과, 북한도 ‘들이켜다’를 표준 형태로 삼
고 있다. 한편,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인 ‘들이키다’가 남북 모두 공식어로 
사전에 올라 있다. 뜻풀이는 각각 ‘안쪽으로 가까이 옮기다(남)’, ‘안쪽으로 
향하여 다그다(북)’로 나와 있다.
142 冠嶽語文硏究 第35輯
로 올리지 않았다.
한편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으키-’와 ‘-이키-’를 표제항으로 
세우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60)
  -으키-  ((동사 ‘일다’의 어간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이키-02  ((동사 ‘돌다’의 어간 뒤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현대국어 공시적 관점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통시적으로
는 달랐다. 사동사를 만드는 접미사는 ‘-/으-’이지 ‘-’가 아니었
다. ‘니르/니-(>일으키-)’는 ‘닐-’의 사동사 ‘니/니르-’에 
강세접미사 ‘-’가 붙은 것이고, ‘도-(>돌이키-)’는 ‘돌-’의 사
동사 ‘도-’에 강세접미사 ‘-’가 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대국어에서는 사동사 ‘일으-’, ‘돌이-’가 없으므로 중세국어처럼 설명
하기는 어려워졌다. 한편, 제2음절의 모음 ‘ㆍ/ㅡ’가 현대국어에 와서 
‘ㅣ’, ‘ㅡ’로 달라진 까닭도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설명
이 현대국어에서는 타당성을 지닌다.
한편, ‘-으키-’, ‘-이키-’를 위와 같이 규정한다면, 앞서 제시한 
(ㄱ), (ㄴ), (ㄷ) 어디에도 들지 못했던 단어 ‘아르키다’61)를 재분석
할 수 있게 된다. 동사 ‘알-’에 사동접미사 ‘-으키-’가 붙은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단어는 종래 ‘가르치다, 가리키다’의 잘못된 
표현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단어는 ‘가르치다, 가리키다’와 의미상 관
련된 동사 ‘알다’에 이끌려 형성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뜻밖에도 표
준적인 형태소 분석이 가능해졌다.
60) ‘-으키-’와 ‘-이키-’를 사동 접미사로 파악한 것은 북한의 조선말 대
사전도 마찬가지이다.
61)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상당히 널리 쓰이는 형태이다. 문세영의 조
선어사전에는 ‘아르키다’가 표제항에 정식으로 올라와 있다. 근대국어 후
기부터 용례가 보인다.  손 왈 불감믈 아르키시니 황공야이다 
며 <권용선전 활자본, 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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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키-’ 앞의 선행요소가 분석되는 단어
앞서 (ㄷ)에 제시한 단어는 ‘내리키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북한어 
또는 방언 및 비표준어에서 확인되는 형태들이다. 이들은 다음과 같
이 분류할 수 있다. 괄호 안에 표준어 형태를 함께 보인다.
피동사: 걸키다(걸리다-피동), 걸리키다(걸리키다), 들키다(들리다-피
동), 몰키다(모이다), 바꾸키다(바뀌다), 보키다(보이다-피동), 좀키다
(잠기다), 훌키다(훑이다-피동)
사동사: 놀래키다(놀래다), 닳키다(닳리다), 뛰키다/띠키다(뛰게 하다), 
살키다(살리다), 숨키다(숨기다), 신키다(신기다), 안치키다(앉히다), 알
키다(알리다), 잦키다/젖키다(잦히다)
피․사동과 무관하거나 불확실한 단어: 내리키다, 떨키다/뜰키다(놓치다, 
떨어뜨리다)
우선 피․사동과 무관한 ‘내리키다’, ‘떨키다/뜰키다(놓치다, 떨어뜨리
다)’의 ‘키’는 강세접미사로 볼 수 있다. 각각 타동사 ‘내리-’, ‘떨-/
뜰-’에 강세접미사 ‘-키-’가 붙어 파생된 단어로 분석된다. 표준어로 
인정되는 것은 ‘내리키다’ 뿐이므로, 표준어 안에서라면 사전에 실린 
대로 강세접미사 ‘-으키-’ 또는 ‘-이키-’가 붙어 파생되었다고 설명
해도 무방하다.
피동사와 사동사에 나타난 ‘…키…’는 피․사동접미사 ‘-이/히/리/기-’
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가령 해당 어간의 말음이 표준어와 달리 
‘ㅎ’으로 끝난다면, 접미사 ‘-기-’와 결합한 후 ‘…키…’로 나타날 수
도 있다. 따라서 이들을 모두 ‘켜-’에서 온 ‘-키-’로 설명할 수는 없
다. 그러나 강세접미사가 사동접미사로도 쓰이는 예가 ‘-뜨리/트리-’
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62) ‘켜-’에서 온 ‘-키-’가 사동접미
사로 쓰일 가능성도 부정하지는 못한다. 특히, 강원도 방언에는 유난
히 ‘…키…’ 형태의 피․사동사가 많다는 보고가 있다.63) 적어도 이러한 
62) 엄밀하게 말하면 자동사와 결합한 ‘-뜨리(트리)-’만이 사동사를 형성한
다. 함희진(2007:3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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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언의 공시태(共時態)를 분석한다면, 앞서 (ㄴ)에서 나타난 ‘-키-’
와 (ㄷ)에서 나타난 ‘-키-’를 함께 아울러 피․사동접미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해진다. 이 글에서는 일단, 피․사동사에 쓰인 ‘…키…’ 형태들
을 ‘-이/히/리/기-’에서 온 것과, ‘-켜-’에서 온 것 두 가지가 뒤섞
인 상황으로 처리해 둔다.
다만, 피동사와 사동사에 나타난 ‘…키…’라도 ‘걸리키다(피동)’, ‘놀
래키다(사동)’, ‘안치키다(사동)’의 경우는 ‘켜-’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피․사동 파생 기능은 접미사 ‘-이/히/리/기-’가 맡고, ‘-키-’
는 강세접미사로 쓰였다고 분석되기 때문이다. 물론, 앞에 ‘-이/히/리/
기-’가 이미 있는 경우에도 ‘-키-’가 피․사동접미사로 쓰일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놀래키다’의 경우가 주목된다.
‘놀래키다’는 사전에서 ‘놀래다’의 충청 방언으로 처리되어 있지만 
수도권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다. 사실은 표준어 ‘놀래다’보다 더 활
발히 쓰이고 있다. 동사 ‘놀라다’가 ‘놀래다’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지
면서64) ‘놀라다’의 사동사였던 ‘놀래다’와 구분이 어려워지자,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고자 사동사를 ‘놀래키다’로 표현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
63) 은상현(2006)에 잘 나와 있다. 이 논문에서 다룬 ‘-키-’ 형태는 다음과 같다.
  사동사 : 누키다((오줌을) 누이다), 뉘키다(눕히다), 따키다(닦게 하다), 신
키다(신기다), 씨키다(씻기다), 걸키다(걸리다, 걷게 하다), 놀래키다/놀리
키다(놀라게 하다), 내리키다(내리다), 따끼키다/때끼키다(닦게 하다), 말
리키다(말리다), 베키다(보이다, 보게 하다), 실리키다(싣게 하다), 씌키다/
씌코다(씌우다, 쓰게 하다)
  피동사 : 가키다(갇히다), 따키다(닦이다), 바꾸키다(바뀌다), 비키다((칼에) 
베이다), 장구키다(잠기다) 채키다(차이다), 훌키다(훑이다), 갈리키다(갈리다, 
갈라지다), 기달리키다(기다려지다), 눌리키다(눌리다), 따끼키다(닦이다), 뚤
피키다(뚫리다), 뵈키다/베키다(보이다), 흘리키다(흘리다), 훌티키다(훑이다)
  위의 모든 형태가 ‘켜다’와 관련되는지는 더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 지역에 
‘-코/쿠-’ 사동형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어간 말음의 ‘ㅎ’과 접미사 ‘-기
-’가 만나서 나온 ‘…키…’도 섞여 있을 것이다.
64) 비슷한 현상이 ‘바라다(望, 비표준형은 ‘바래다’)’ 등에서도 나타난다. 중
세국어의 ‘보차다’는 현대국어에 ‘보채다’로 굳어졌다. 이 현상은 2음절 어
간이 모음 ‘ㅏ’로 끝나는 단어들 중 일부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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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65) 주동사를 ‘놀래다’로, 사동사를 ‘놀래키다’로 쓰는 언중들에게
는 ‘-키-’가 사실상 사동접미사 구실을 하는 셈이다. 주동사를 ‘놀라
다’로, 사동사를 ‘놀래키다’로 쓰는 언중들에게는 ‘-이키-’가 사동접
미사 구실을 하게 된다. 이런 경우 ‘놀래키다’는 앞서 본 ‘아르키다(알
으키다)’처럼 표준적인 형태분석이 가능한 단어가 된다.
17세기 이후 강세접미사 ‘-켜-’가 줄어드는 흐름 속에서도, 일부
는 현대국어 공시태에서도 분석될 만한 형태로 남아 있다. 한편 일부
는 사동접미사로 재분석되기도 하였다. 그 예로는 ‘돌이키-’와 ‘일으
키-’가 대표적이며, 비표준형태로 ‘놀래키-’와 ‘아르키-(알으키-)’를 
더 추가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현재 강원도 방언에서는 ‘-키-’가 피․
사동접미사로 활발하게 쓰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그 밖의 ‘켜다’ 관련어
3.1. 명사 ‘켜’
명사 ‘켜’와 동사 ‘켜다’를 관련지은 논의는 아직 없었다. 만약 이들
이 관련된다면 명사와 동사의 어간이 동일한 사례이므로 품사의 통용 
혹은 영파생과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66) 
65) 일간 신문의 [우리말 여행]이라는 꼭지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리기도 했다.
    “놀래키다’는 ‘놀라다’의 사동사다. 즉 남에게 행동을 하게 함을 나타내는 
동사다. ‘(남을) 놀라게 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국어사전은 ‘놀래다의 방언’ 
또는 ‘놀래다의 잘못’이라고 한다. 표준어가 ‘놀래다’이니 공적인 곳에서는 
‘놀래다’를 쓰라는 의미다. 그러나 ‘놀래다’는 소통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대부분 ‘놀래키다’라고 한다. 그래야 의미가 잘 전달된다.” (서울신문 2009. 
8. 14, 29면)
66) 참고로, 송철의(1992:287)에서 제시한 현대국어의 동사-명사 동일어간 
예는 다음과 같다.
  가물-:가물, 깁-:깁, 누비-:누비, 되-:되, 뭉치-:뭉치, 신-:신, 배-:배, 품
-:품, 띄-:띄, 꾸미-:꾸미 빗-:빗
  이승욱(1974:157)에서는 동사-명사 동일어간 단어 목록을 갑류와 을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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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켜’는 옛말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켜’를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켜 [Ⅰ]  1. 포개어진 물건의 하나하나의 층.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포개어진 물건 하나하나의 층을 세는 
단위.
     [Ⅱ]  노름하는 횟수를 세는 단위. 
동사 ‘켜다’의 기본 의미는 ‘당기다(引)’이므로, 위의 명사 ‘켜’와 쉽
게 관련지을 만한 뜻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톱으로 켜다’ 같은 경
우에는 결과적으로 ‘쪼개다’ ‘나누다’와 통하는 의미를 띨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명사 ‘켜’와도 관련지을 수 있다. 18세기 자료에서 그렇
게 해석할 수 있는 동사 ‘켜다’의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뎨  큰 밧흘다가 켜 닐곱 조각에 라 (他把拞田鋸作七片) <오륜전
비 5:10b>
밧흘 엇디 켜리오/ 티라 / 밧흘 켜디 못리라 니디 마쇼셔 (田如何
鋸得 / 打 / 莫說田鋸不得) <오륜전비 5:11a>
위 예문의 동사 ‘켜다’는 한문의 ‘鋸(톱, 톱질하다)’의 번역에 쓰였
다. 문맥상 밭을 공평하게 나누지 못했다며 불평하는 내용으로, 이곳
의 ‘켜다’는 사실상 ‘쪼개다, 나누다’라는 뜻과 가깝다. 만약 명사 ‘켜’
를 쪼개진 결과로 나타난 층으로 본다면, 동사 ‘켜다’와 명사 ‘켜’를 
연관지을 수 있다.
나누어 제시하였다. 갑류는 성조까지 일치하는 것이고, 을류는 성조나 형태
가 약간 다른 것이다. 옛 문헌 출전은 생략하고 어형만 아래에 보인다.
  <갑류> 너출-:너출, 긋-:긋, -:, 길-:길, 빗-:빗, 누비-:누비, 
-:뭇, -:, 짓-:짓, -:, 아니-:아니, 누리-:누리, 비븨-:비븨, 두
텁-:두텁
  <을류a> 신-(R):신(H), -(L):(H), -(L):(H), 안-(R):안ㅎ(H)
  <을류b> -(LL):(LH), 자히-(LH):잫(h), 비취-(LH):빛(H), 긏
-(L):긑(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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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사와 명사의 어간이 동일한 사례는 많지 않고, 이러한 사
례는 아주 오래 전 시기(고대 또는 원시)의 언어상황을 반영하는 것
으로 추정된다.67) 명사 ‘켜’가 옛말 자료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고, 동
사 ‘켜다’가 ‘나누다, 쪼개다’를 뜻하는 예가 근대국어에서야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의 관련성을 말하기는 자못 조심스럽다. 다만 옛
말 자료의 한계 때문에 이들의 관계가 미처 발견되지 못했을 가능성
을 생각하면 논의할 가치가 있다.
3.2. 명사 ‘썰물’
이 단어는 앞서 3장에서 다루었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밀물’의 반대 개념으로, 달의 인력으로 당겨지는 물을 뜻한다. 19세
기에 보이는 ‘혈물/혈믈’의 예문 몇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밀믈의 西湖ᅵ오 혈믈의 東湖동호 가쟈 至匊悤 至匊悤 於思臥 <고산유고 
卷之六 별집>
밀물에 東湖 가고 혈물에 西湖 가쟈 <해동가요 주씨본 167>
김무림(2009)에서는 이를 영어의 ‘ebb’(썰물, 고대영어로 ‘나가다’
를 뜻하는 말에서 왔다고 함)와 비교하여, 자연의 관점에서 보는 한
국어의 사고방식과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영어의 사고방식으로 대조
하여 설명하고 있다.
3.3. 부사 ‘불현듯’, ‘불현듯이’
이 단어는 본래 통사적 구성이었다가 자주 어울려 쓰이면서 한 단
어로 굳어졌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불현듯이’ 풀이는 다음과 같다.
67) 이승욱(1974:180)에서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동사를 포함한 모든 어항(語項)들이 어군범주의 분화형성이 있기 전의 단
계에서는 원초적 의미체로서 동일한 자질의 형태범주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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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현-듯이  ① 불을 켜서 불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갑자기 
어떠한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모양. ≒불현듯①
② 어떤 행동을 갑작스럽게 하는 모양. ≒불현듯②
【←불+혀-[＜혀다＜석상＞/다＜월석＞]+-ㄴ+듯+-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이미 밝혀놓았듯, 이 말 역시 중세국어의 동
사 ‘혀-’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음운변화를 심하게 겪어, 현대 표
준어에서 공시적으로는 더 이상 분석할 수 없게 되었다.
Ⅴ. 결론
지금까지 동사 ‘켜다’의 통시적 변화를 음운론 및 형태론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켜다’의 음운론을 살펴본 3장에서는 방언분포형을 토대
로 중세국어 음운 ‘ㆅ’의 실체와 음가를 탐구하였다. 이 글에서는 중
세국어 음운 ‘ㆅ’의 존재는 인정하되, 그 음가는 ‘ㅎ’의 된소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추정하였다. 단, 동남방언의 경우는 중세국어 시기에도 
상황이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켜다’와 관련된 파생어 및 합성어를 다룬 4장에서는 총 53개 단어
를 용례와 함께 살펴보고, 이들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강세접미사 ‘-
혀-’ 관련 파생어, 동사 ‘혀-’ 관련 합성어 등을 두루 다루었고, 강세
접미사 ‘-혀-’ 파생어들은 선행어간의 음운론적 특징과 문법 범주를 
통계로 정리하였다. 이전 연구와는 달리 분류한 경우도 있다.
현대국어에 남은 ‘켜다’ 관련 어휘를 살펴본 5장에서는 표준국어
대사전에 실린 관련어를 모두 찾고, 이들을 특성별로 분류하였다. 5
장에서는 현대국어 공시적으로도 강세접미사 ‘-키(이키, 으키)-’를 
분석할 가능성을 살펴보고, 이들 중 일부는 사동접미사로 재분석될 
수 있음을 주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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